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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Executive Summary

핵심 목적
AI 시대의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인간 존엄'과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성찰하고,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적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 1일차 '삶을 생각하다': AI 시대 인간 존엄성의 의미와 뇌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인간-AI 공존 방안 탐색

•� �2일차 '교육을 생각하다': 관계 중심 교육 패러다임, 문화 반응형 AI, 인간-AI 협업 시대의 학습 재설계 논의

• OECD, 스탠퍼드대, KAIST 등 국내외 석학 8인의 기조강연 및 주제강연, 종합토론 진행

핵심 성과

참석 현황 양일간 총 425명 참석 (사전 등록 vs. 현장 등록: 220명(51.8%) vs 205(48.2%), 
경북 지역 80.2%

종합 만족도 4.68 / 5.0점 (긍정률 97.1%)

주제 시의성 4.86 / 5.0점 (긍정률 98.6%) - 최고 점수 항목

핵심 성과 APEC 2025 공식 부대행사로서 국제 교육 네트워크 구축

시사점
1. AI는 '대체'가 아닌 '보완과 보존'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

2. 교육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인간관계의 깊은 힘'에 있음

3. 통찰력 획득(r=0.74)이 만족도의 핵심 동인 → 질적 콘텐츠 강화 필요

4. 일반직/공무원 대상 맞춤형 콘텐츠 개발 필요 (상대적 만족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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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1. 포럼 개요

1.1 추진 배경 및 목적
AI 시대라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인간 가치와 교육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기존의 AI 기술 활용 논의를 넘어, 인간의 본질과 교육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접근을 통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본 포럼을 개최하였다.

1.2 목적    • AI 시대 '인간 고유성(Human Uniqueness)'의 의미 탐색 및 교육적 함양 방안 논의
                 • 인간 존엄성 확립, 비판적 사고, 창의성, 공감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역할 재정립
                 • 국내외 전문가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1.3 행사 개요

사업명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주제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일시 2025. 10. 27.(월) 13:30~17:10 / 10. 28.(화) 14:00~17:10

장소 경주공업고등학교 청람관 (경북 경주시 금성로 209)

주최 교육부,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주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참석 현황 양일간 총 425명 등록 (사전 등록 220명  현장 등록 205명)

1.4 기본 방향
• 기존의 AI 논의를 넘어, 인간의 본질과 교육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질문 제기

• 단순 기술 활용을 넘어선 철학적·윤리적 접근 강조 및 혁신적 포럼 구성

• 인간 고유의 가치(창의성,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등) 함양 방안 모색

1.5 포럼의 대외적 위상
▣ APEC 2025 연계 및 K-EDU 글로벌 표준화 비전
• �APEC 2025 공식 부대행사:본 포럼은 'APEC 2025 경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공식 부대행사로서, 

경북 교육의 혁신 사례를 세계 교육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

• �K-EDU 세계 표준화 실현: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경북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모델을 '

세계 교육의 표준(K-EDU Standard)'으로 브랜드화하여,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비전을 국제사회에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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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포럼 3대 키워드
(Key Pillars)

공생
(Symbiosis)

연결
(Connection)

주체성
(Agency)

AI와 인간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선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조화로운 협업' 

Focus: 이인아, 김주호 교수

기술 과잉의 시대, 

학습자가 자기 결정권을 잃지 않는

'체현된 AI 기반의 인간 주체성 확립'

Focus: 이관민, 이상욱 교수

디지털 대전환기일수록 더욱 강조되는

'사회적 정서와 인간적 유대의 혁명

Focus: 이자벨 하우, 로드리고 교수

2. 세션별 주요 내용

AI와 인간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선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조화로운 협업' 

(Focus: 이인아, 김주호 교수)

기술 과잉의 시대, 
학습자가 자기 결정권을 잃지 않는

 '체현된 AI 기반의 인간 주체성 확립'
(Focus: 이관민, 이상욱 교수)

디지털 대전환기일수록 
더욱 강조되는 

'사회적 정서와 인간적 유대의 혁명'
(Focus: 이자벨 하우, 로드리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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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포럼 3대 키워드
(Key Pillars)

공생
(Symbiosis)

연결
(Connection)

주체성
(Agency)

AI와 인간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선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조화로운 협업' 

Focus: 이인아, 김주호 교수

기술 과잉의 시대, 

학습자가 자기 결정권을 잃지 않는

'체현된 AI 기반의 인간 주체성 확립'

Focus: 이관민, 이상욱 교수

디지털 대전환기일수록 더욱 강조되는

'사회적 정서와 인간적 유대의 혁명

Focus: 이자벨 하우, 로드리고 교수

2.1  1일차 : 삶을 생각하다 (Reflecting on Life) 10월 27일(월) 13:30~17:10

#'공생(Symbiosis), 주체성(Agency), 연결(Connection)

개회식 및 특별강연    • 개 회 사 : 이상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 환 영 사 : 최은옥 교육부 차관 

                                 • 특별강연 :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 AI를 '차가운 효율'이 아닌 '따뜻한 기술'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 "교육은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기조강연   
• �Quentin Vidal (OECD 정책분석가) - '생성형 AI 시대 인간 존엄성과 삶, 교육의 의미 재정의'

OECD의 관점에서 생성형 AI가 교육의 본질에 던지는 도전을 분석하고, AI를 인간 대체가 아닌 보완재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 인간 고유 역량을 강화하여, 기술의 편리함 속에서도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주체적 교육의 방향 제시

   
강연자 핵심 메시지

이인아 교수 (서울대 뇌인지과학)

뇌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닫힌 환경에 강한 AI와 열린 환경에 유연한 인간 
뇌의 차이 분석. 인간 고유의 맥락적 통찰력과 상상력이 AI와 결합할 때 
발휘될 시너지를 설명하며, 내적 성찰을 통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AI 활용의 핵심임을 역설

이상욱 교수 (한양대 과학철학)

의식적 경험 없이 지적 결과물을 산출하는 AI의 특성을 분석하며, ‘인간
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짐.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지
적 작업을 수행하는 AI 시대에 맞서, 인간의 본성, 가치, 그리고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지 고찰

이관민 석좌교수 (싱가포르 난양공대)

물리적 실체를 가진 ‘체화된 AI’와의 상호작용을 다루며, 인간 존엄성 보
호를 위해 AI에게 ‘유사 인격적 권리’ 부여가 필요함을 역설.AI 시대의 
교육은 기술 습득을 넘어, 이질적인 존재와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는 지혜
와 연대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

디지털 대전환기일수록 
더욱 강조되는 

'사회적 정서와 인간적 유대의 혁명'
(Focus: 이자벨 하우, 로드리고 교수)

주제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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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종합토론 핵심 논의 (좌장: 김상욱 경희대 교수)
• AI 도입 시 '평균의 함정(동질화)' 경계 필요 - GPS 의존이 길치를 만들 듯 AI 의존 경계

•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 핵심 가치를 반영한 AI 상호작용 설계 필요 

• 초등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것 : 건강(체육), 독서(자율적 읽기), 독립심(주도적 경험)

2.2 2일차: 교육을 생각하다 (Reflecting on Education) 10월 28일(화) 14:00~17:10

#'공생(Symbiosis), 주체성(Agency), 연결(Connection)

기조강연
Isabelle Hau (스탠퍼드대 학습 액셀러레이터 대표) - '관계 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

미래 교육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인간적 연결’의 회복에 있음을 신경과학적 근거로 제시. 기술 과잉으로 

인한 관계 단절 위기 속에서, ‘관계 지능(RQ)’과 ‘관계 역량’을 핵심 가치로 삼아 인간과 AI가 공진화하는 

‘릴러뷰션(ReLOVution)’을 제안

주제강연

강연자 핵심 메시지

Maria Rodrigo 교수 (필리핀 아테네오대)

AI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적 맥
락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 설계의 위험성을 경고. 개발도상국의 제약
과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AIED Unplugged Movement’
를 통해 진정한 교육 형평성을 실현할 것을 제안

최유진 대표 (클라썸)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학습의 동반자’로 정의하며, AI의 개인화 
기능과 인간의 멘토링이 결합된 교육 환경을 제안. AI 리터러시, 협
력적 소통, 윤리적 사고를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며, ‘AI와 함께 어떻
게 더 잘 배울 수 있는가’에 집중할 것을 강조

김주호 교수 (KAIST 전산학부)

생성형 AI 등장은 학습의 방식과 내용을 바꾸는 변곡점임을 설명하
며, 자동화가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그림자 학습’을 경계해야 한다
고 조언. AI를 대체자가 아닌 협업 파트너로 설계하여, 학습자가 주
체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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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2일차 종합토론 핵심 논의 (좌장: 이찬 서울대 교수)
• 정보 홍수 속 '진실 검증(Verification)' 능력이 핵심 - 비판적 사고가 협업의 기초
• 평가 패러다임 전환 제안 : ① 질문 생성(통찰력) → ② AI 답변(협업력) → ③ 비판적 수정(비판적 사고력)
• 결과물뿐 아니라 'AI와 어떻게 협업했는가(Work with AI)'를 평가해야 함

[현장의 목소리] AI 시대, 교실의 온기를 지키는 실천적 고민들

이번 포럼에서 현장 교사들은 기술의 '기능'보다 그 기술이 교실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질문을 던졌다.

문해력 위기
"AI가 인지 노동을 대신할 때, 학생들의 '깊이 읽기'와 '사고하는 힘'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평가의 공정성
"데이터가 주는 정량적 지표와 교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정성적 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교사의 역할
"지식 전달자에서 '관계 설계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주체성은 어떻게 보장받는가?"

시사점시사점

현장의 고민은 2026년 포럼의 주제인 **'인간 주체성(Agency) 실현'**이 왜 우리 교육의 최우선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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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 분석 및 만족도 평가

3.1 참석자 현황 (총 425명)

등록 방식별 분포
사전등록 220명(51.8%) / 현장등록 205명(48.2%) - 현장 등록 비율이 높아 홍보 확대 필요

일자별 참여자 분포
1일차 321명 / 2일차 104명 - 2일차 행사 시작 후 등록 36명(2일차의 34.6%)

지역별 분포

경북 울산 세종 대구 경기 기타

341명 (80.2%) 18명 (4.2%) 10명 (2.4%) 7명 (1.6%) 5명 (1.2%) 44명 (10.4%)

직위별 분포

교원 일반직/공무원 교육전문직 기타

180명 (42.4%) 156명 (36.6%) 70명 (16.5%) 19명 (4.5%)

※ 주요 관리자 직책 참여: 총 111명(26.1%) - 교장 68명, 교육장 13명, 과장 8명 등

3.2 만족도 설문 분석 (응답자 139명, 응답률 32.7%)

핵심 만족도 지표

항목 평균점수 긍정률 비고

포럼 주제 시의적절성 4.86 / 5.0 98.6% ★ 최고점

운영 전반 만족도 4.68 / 5.0 97.1% -

통찰/아이디어 획득 4.61 / 5.0 97.1% 핵심 동인

실질적 업무 도움 4.55 / 5.0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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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참석 패턴과 만족도 심층 분석
참석 일자, 직위, 만족도 간의 관계를 교차 분석하여 2026 포럼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참석 일자별 만족도 비교

참석 일자 주제 적절성 통찰력 획득 실무 도움도 인원

양일 참석 4.90 4.67 4.62 98명

1일차만 참석 4.77 4.46 4.34 35명

2일차만 참석 4.67 4.50 4.67 6명

차이 (양일-1일차) +0.13 +0.21 +0.28 -

 분석 인사이트 : 양일 참석자가 1일차만 참석자보다 모든 만족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실무 

                             도움도'에서 0.28점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2일차의 '교육을 생각하다' 세션이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여주었음을 시사한다.

직위별 '양일 참석률 vs 만족도' 역설 분석
직위별로 양일 참석률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역설적 패턴이 발견되었다.

직위 양일 참석률 종합 만족도 실무 도움도 패턴

교원 69.2% 4.72 4.62 자발적 참여

교육전문직원 67.6% 4.65 4.65 자발적 참여

일반직/공무원 81.0% 4.52 4.24 의무적 참여 추정

'높은 참석률 + 낮은 만족도' 역설의 해석
일반직/공무원 그룹에서 발견된 역설적 패턴(양일 참석률 81.0%로 최고, 만족도는 최저)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업무상 의무 참석 가능성: 교육청 소속 행정직의 경우 공식 행사에 대한 참석 의무가 있어, 자발적 관심보다 

업무적 요구로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2. �콘텐츠-수요 불일치: 포럼 내용이 '교수·학습' 및 '교육 철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행정 업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실무 도움도가 4.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3. �'침묵하는 불만족층' 존재 가능성: 설문 응답자 편향(Self-selection Bias)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행정직 참석자가 낮은 만족도를 경험했을 수 있으나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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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참여 의향 분석
만족도와 양일 참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지속 참여 의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분석 항목 결과 및 해석

교원 그룹 패턴 높은 만족도(4.72) + 적정 참석률(69.2%) → 자발적 참여 + 높은 콘텐츠 
적합도

일반직/공무원 그룹 패턴 낮은 만족도(4.52) + 높은 참석률(81.0%) → 의무적 참여 + 콘텐츠 
미스매치

2026 포럼 시사점 행정직 대상 별도 트랙(Administrative AI Track) 신설 또는 실무 적용 
워크숍 추가 필요

분석의 한계 및 주의점
• �응답자 편향(Self-selection Bias): 전체 참석자(425명) 대비 설문 응답자(139명)는 약 32.7%로, 만족도가 

높은 참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보다 상향 편향될 수 있음

• �이탈자 데이터 부재: 1일차에 참석 후 2일차에 불참한 '이탈자'의 직접적인 불만족 요인은 수집되지 않았으며, 

향후 포럼에서는 중도 이탈자 대상 간단 설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본 크기 제한: 2일차만 참석자(6명), 학생/학부모 등 소수 그룹의 응답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3.4 직위별 만족도 프로파일
 직위별 만족도 프로파일(레이더 차트)

통찰력 획득

종합 만족도

실무 도움도

운영 만족도

주제 시의성

교원
교육전문직원
일반직/공무원

5.0
4.8

4.6
4.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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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별 만족도 상세 비교

직위 종합 만족도 통찰력 획득 실무 도움도 인원

교원 4.72 4.72 4.62 78명

교육전문직원 4.65 4.56 4.65 34명

일반직/공무원 4.52 4.38 4.24 21명

※ 일반직/공무원의 상대적 저만족도 → 2026 포럼 시 행정 업무 효율화 관련 세션 신설 검토 필요

3.5 만족도 핵심 동인 분석 (상관관계)
통찰력 획득이 종합 만족도에 가장 강한 영향(r=0.7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석자들이 단순히 

'주제가 좋다'는 것보다 실제 강연을 통해 '새로운 통찰이나 아이디어를 얻었는가'를 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변수 쌍 상관계수 (r) 해석

통찰력 획득 ↔ 종합 만족도 0.74 매우 강한 상관관계

통찰력 획득 ↔ 실무 도움도 0.71 강한 상관관계

주제 시의성 ↔ 종합 만족도 0.37 보통의 상관관계

운영 만족도 ↔ 종합 만족도 0.31 약한 상관관계

 핵심 인사이트 : 참석자들은 운영의 완성도보다 '생각의 확장'이 일어날 때 가장 큰 가치를 느낀다. 

                           → 질적 콘텐츠 강화가 만족도 향상의 핵심 전략

세션별 만족도 순위
▶ 가장 인상 깊었던 강연 (언급 빈도 기준)

1. 김주호 교수 (KAIST, 인간-AI 협업 시대의 학습 재설계) - 14회 언급, 4.89점

2. 이인아 교수 (서울대 뇌인지과학) - 12회 언급, 4.81점

3. 종합토론 - 12회 언급 (양일 합산)

4. Isabelle Hau (스탠퍼드대, 관계 혁명) - 4.8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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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성과 및 시사점

4.1 핵심 성과

지식 공유
AI 시대 '인간 존엄'과 '주체성'이라는 교육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한 기술 활용 논의를 넘어, 인간의 
본질과 교육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형성하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

네트워킹
APEC 2025 공식 부대행사로서 OECD, 스탠퍼드대, KAIST, 난양공대 등 국내외 최고 석학들과 500여 
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교류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했다.

공감대 형성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미래 교육 철학을 공유하여, '교육은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공동의 비전을 확립했다.

4.2 주요 시사점

AI 활용 방향
AI는 '대체'가 아닌 '보완과 보존'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차가운 효율'이 아닌 '따뜻
한 기술'로서의 접근이 필요함

교육의 본질
교육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인간관계의 깊은 힘'에 있으며, 관계 지능(Relational 
Intelligence)이 미래 핵심 역량이 될 것임

교사의 역할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여행 가이드'로서, 학습의 목적(Why)을 심어주는 페다고지
컬 리더가 되어야 함

평가 패러다임
결과물뿐 아니라 'AI와 어떻게 협업했는가'를 평가해야 하며, 질문 생성→AI 답변→비판
적 수정의 3단계 평가 체계 도입 검토 필요

경계해야 할 점
탈숙련(De-skilling)과 그림자 학습(Shadow Learning)의 위험 - AI에게 '생각할 기회
(Struggle)'까지 뺏기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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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과제

5.1 종합적 의의
이번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은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라는 핵심 주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며, 기술 중심의 담론을 넘어 '인간 중심의 미래 교육'이라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 �시의적절한 주제 설정과 높은 공감대 형성: 'AI 시대, 삶과 교육'이라는 주제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했다는 

응답이 98.6%에 달한 것은, 본 포럼이 참가자들의 현재적 고민과 정확히 부합했음을 증명한다.

•  �'인간 존엄' 중심의 교육 철학 정립: AI의 '차가운 효율성'이 아닌 '따뜻한 기술'로서의 활용을 강조하고, 

기술이 아닌 '인간'을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핵심 가치를 확고히 했다.

•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실질적 통찰 제공: 참가자의 97% 이상이 '새로운 통찰'을, 93% 이상이 '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얻었다고 응답했다.

•  �성공적인 국제 교류 플랫폼 구축: APEC 2025 공식 부대행사로서 국내외 최고 석학들과 500여 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교육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5.2 향후 과제
1. �'AI 리터러시' 교육의 재정의 : 단순한 AI 도구 활용법 교육을 넘어, '인간-AI 협업' 및 'AI 시대의 인간 본질'

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는 윤리적·철학적 리터러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인간 중심' 교육 정책의 구체화 : 포럼에서 제시된 '인간 존엄', '관계 역량', '주체성'의 가치를 실제 교육 

과정과 정책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개발이 필요하다.

3. �교육 현장의 담론 확산 및 적용 : 핵심 세션 내용을 현장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

4. �행정직군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설문 분석에서 일반직/공무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행정 업무 효율화 관련 AI 활용 세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 정책 제언 : 인간 중심 AI 교육 가이드라인(G-Standard) 수립
•  목적 : 포럼을 통해 확인된 '인간 존엄성' 가치를 경북 교육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함.
•  주요 내용  �

•  인간 존엄 보장 : AI 기술 활용 시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 

                          체계 구축.

•  �주체성 기반 설계 : �AI가 학생의 사고를 '대신'하지 않고 '확장'하도록 돕는 수업 설계 표준 모델 보급.

•  �하이브리드 지원 체계 :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인간적 피드백이 결합된 경북형 미래 교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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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포럼을 위한 전략적 제언

6.1 콘텐츠 기획 방향

현장 교사의 참여 확대 (양방향 소통 강화)
설문조사의 정성 분석에서 '현장 교사 목소리 반영' 요구가 다수 언급되었다. 2026 포럼에서는 현장 

교사들을 단순 청중이 아닌, 실제 사례를 발표하는 연사나 토론 패널로 참여시켜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좁히는 시도가 필요하다.

세션의 이원화 (Track Dualization)
참석 패턴-만족도 분석에서 도출된 '일반직/공무원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트랙 분리를 제안한다.

•  Pedagogical Track: 교수·학습 및 철학적 성찰 (교원 및 교육전문직 대상)

•  Administrative AI Track: 행정 업무 효율화 및 AI 도구 활용 (일반직/공무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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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인터랙션 세션'(Slido/Padlet을 통한 실시간 질문 수집 →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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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PI 측정 방법 목표치

콘텐츠 통찰력 지수 "새로운 통찰을 얻었는가" 5점 척도 4.75 이상

현장 적용 직무 전환 활용도 "실질적 도움" 점수 (행정직 집중) 4.50 이상

참여 몰입 사전 학습 참여율 아카이브 조회수 / 참석자 수 50% 이상

지속 가능 순추천지수 (K-NPS) "동료에게 추천 의향" 0~10점 +50점

NEW 직위별 만족도 격차 교원-행정직 만족도 차이 0.15 이하

6.3 성과 측정 지표 (KPI) 설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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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행사 개요

■ 행  사  명 :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 �행사 주제 :  AI 시대,   과 교육을 성찰하다

■ 개최 일시 : 2025. 10. 27.(월) 13:30 ~ 17:10

                    2025. 10. 28.(화) 14:00 ~ 17:10

■ 개최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공업고등학교 청람관

■ 공식 언어 : 한국어, 영어

■ 주       최 : 교육부,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 주       관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AAR(Anticipation-Action-Reflection),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에 부딪

혔을 때,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Anticipation),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Action),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Reflection)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시키는 핵심적인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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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Overview

■ Event Title : K-EDU EXPO International Education Forum

■ Theme :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 Date & Time : October 27 (Mon), 2025, 13:30–17:10
                           October 28 (Tue), 2025, 14:00–17:10

■ Venue : �Cheongnam Hall, Gyeongju Technical High School, 
                Gyeongju-si, Gyeongsangbuk-do

■ Official Languages : Korean, English

■ Hosts : Ministry of Education,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 Organizer :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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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포럼 2025. 10. 27.(월)~10. 28.(화)

AI 시대, 과 교육을 성찰하다

10. 27.(월) 

삶을
생각하다

13:30~14:00 개회식 및 특별강연
개회사 이상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환영사 최은옥 교육부 차관  
특별강연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14:00~14:40 기조강연
생성형 AI시대 인간 존엄성과 삶, 교육의 의미 재정의 /
Quentin Vidal(OECD 정책분석가)

14:40~15:40 주제강연1
뇌인지과학이 바라본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공생법 / 
이인아(서울대 뇌인지과학 교수)

주제강연2
AI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 이상욱(한양대 과학철학 교수)

주제강연3
체현된 AI시대,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성찰 /
이관민(난양공대 위킴위 커뮤니케이션정보대 석좌교수)

15:40~16:10 휴식

16:10~17:00 토론
AI시대 인간 고유성 발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 재정의: 인간존엄성 
확인, 공존의 철학, 교육의 변화 등
좌장: 김상욱(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17:00~17:10 종합 및 마무리

10. 28.(화)

교육을
생각하다

14:00~14:40 기조강연
학습의 미래: 기술을 넘어선 인간적 연결의 확장 /
Isabelle Hau(스탠퍼드대 스탠퍼드 학습 액셀러레이터 대표이사)

14:40~15:40 주제강연1
문화 반응형 AI를 통한 교육 형평성 증진 / Maria Mercedes T. 
Rodrigo(필리핀 마닐라 아테네오 대학 정보시스템 및 컴퓨터과학과 교수)

주제강연2
AI를 활용한 역량 함양 / 최유진(클라썸 대표이사)

주제강연3
인간-AI협업 시대, 학습의 재설계 / 김주호(KAIST 전산학부 교수)

15:40~16:10 휴식

16:10~17:00 토론
AI를 활용한 인간 역량 강화: 교육 패러다임 전환, 협업 능력, 
교육의 형평성, 유리적 고려 사항 등
좌장: 이찬(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17:00~17:10 종합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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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OF THE FUTURE
A FUTURE CONNECTED THROUGH EDUCATION    
Cheongnam Hall, Gyeongju Technical High School

Where Global Dialogue and Collaboration Unfold.
Through the “Challenge! Dream Achievement Festival,” the International Education Forum, and a variety of interactive 
sessions, students, parents, teachers, and scholars from Korea and
abroad will come together to explore solution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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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Dream 
Certifi cation Forum

October 26 (Sun), 2025, 15:00–17:00
From small Challenges to Global Impact:
A place where students and parents share challenges and celebrate achievements.

Time Program Details

15:00~15:10 Opening Ceremony  Welcome Address

15:10~15:20
Introducing the
Certifi cation

   Introduction to the “Challenge! Dream 
Achievement” Certification
   Video Presentation of Activities

15:20~16:00
Spotlight 
on
Success

   Sharing Success Stories from the “Challenge! 
Dream Achievement” Certification
▶ Speakers
·   Si eun PARK (Yugang Elementary School, 6th 

Grade)
·   Jeong a LEE(Mentor Teacher, Gyeongju Girls’ 

Information High School)
·   Parent of Tae yong PARK(Dosong Middle 

School)
·   Mi hwa PARK (Teacher, Pohang Hangdo 

Middle School)

16:00~16:10 Break

16:10~16:30 Special Lecture
   "A Small Challenge, a Great Dream Takes Flight“
Presented by "WePlay," The Korean National Paper 
Airplane Team

16:30~17:00 Hands-on Program    Challenge! Let Your Dreams Take Flight

International Education 
Forum

October 27 (Mon) - October 28 (Tue), 2025

The AI Era, Refl 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October 27 (Mon) 

Reflecting
on Life

13:30~14:00 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s: Sang jin LEE(Director,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Congratulatory Remarks:  Eun ok CHOI(Vice Minister, Ministry of Education)
Special Lecture: Jong sik LIM(Superintendent,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14:00~14:40 Keynote Address
“Redefining the Meanings of Human Dignity, Life, and Educat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I”
Speaker: Quentin Vidal (Policy Analyst, OECD)

14:40~15:40 Thematic Sessions 1
The Symbiosis of Natur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 Neuroscientific Perspective  / 
Speaker: Inah LEE (Professor of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matic Sessions 2
Reexamining Humanity in the AI Era / Speaker:  Sang wook YI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and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nyang University)

Thematic Sessions 3
Physical AI and the Extension of Human Dignity / Speaker: Kwan min LEE(Chair Professor, 
Wee Kim We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15:40~16:10 Break

16:10~17:00 Panel Discussion
“Redefining the Role of Education for Realizing Human Uniqueness in the AI Era: Affirming 
Human Dignity, Philosophy of Coexistence, Educational Change, etc.” 
Moderator: Sang wook KIM (Professor, Department of Physics, Kyunghee University)

17:00~17:10 Wrap-up and Closing

October 28 (Tue) 

Reflecting
on Education

14:00~14:40 Keynote Address
"The Future of Learning: Expanding Human Connection Beyond Technology" / Speaker: 
Isabelle Hau (Executive Director, Stanford Accelerator for Learning, Stanford University)

14:40~15:40 Thematic Sessions 1
Advancing Educational Equity with Culturally-Responsive AI  / Speaker: Maria Mercedes T. 
Rodrigo (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Computer Scienc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hilippines)

Thematic Sessions 2
Enhancing Competencies using AI  / Speaker: Youjin CHOI (CEO and Co-founder, CLASSUM)

Thematic Sessions 3
Redesigning Learning in the Age of Human–AI Collaboration / Speaker:  Juho 
KIM(Professor, School of Computing, KAIST)

15:40~16:10 Break

16:10~17:00 Panel Discussion
"Enhancing Human Capabilities with AI: Educational Paradigm Shift, Collaborative Skills, 
Educational Equity, Ethical Considerations, etc."
Moderator: Chan LEE (Professor, School of Transdisciplinary Innovations and Vocational 
Education & Workforce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17:00~17:10 Wrap-up and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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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존경하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님, 그리고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OECD의 쿠엔틴 비달(Quentin Vidal) 정책분석가님과 
스탠퍼드대학교의 이자벨 하우(Isabelle Hau) 총괄이사님, 귀한 지혜를 나누어 주실 국내외 석학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전국의 교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추의 계절, 천년고도 경주 경주공업고등학교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2025 K-EDU EXPO 국제
교육포럼’의 막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하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이상진
입니다.

오늘 우리는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Learn Together, Lead Tomorrow(함께 배우며, 내일을 
열다)’의 정신으로인류 문명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교육의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이제 인간의 창의적, 지적 활동을 보조 및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으며, 우리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PEC 지역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단순한 활용법을 논하는 것을 넘어, ‘인간 고유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그리고 공감 능력과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을 교육이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지, 그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핵심적인 틀로 AAR, 즉 예측하고(Anticipation),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Action), 그 경험을 통해 깊이 성찰
하는(Reflection) 과정을 제안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는 바로 ‘인간 존엄’입니다. 우리는 존엄을 단순히 타고나는 권리를 넘어, 
자기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타인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기술을 비판적으로 활용하며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삶의 격’을 능동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존엄을 가진 주체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AI 시대 교육의 새로운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틀간 이어질 이 포럼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 되어, 미래 교육의 공동 비전을 수립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의 특별강연과 여러 석학의 강연, 
그리고 치열한 토론 속에서 AI 시대를 이끌어갈 경북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실천 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서 깊은 통찰과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얻어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 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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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Distinguished guests, esteemed colleagues, and participants from around the world! It is my great pleasure 
to warmly welcome all of you to this meaningful occasion. As the vibrant colors of late autumn grace the 
historic city of Gyeongju, I am deeply honored to open the 2025 K-EDU EXPO International Education Forum, 
held as an official side event of the 2025 APEC Summit.

Today,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stand at a major turning point in human 
civilization. AI technology is already reshaping the ways we think, create, and connect with one another. It is 
deeply integrated into our daily lives, education systems, and even the way we understand the meaning of 
life. Under the theme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and the slogan “Learn Together, Lead 
Tomorrow,” this forum seeks to explore how we can preserve our humanity and pursue a harmonious future 
amidst technology-driven change.

Over the course of the next two days, this forum will serve as a platform for profound reflection on 
fundamental questions:
Does technological advancement necessarily equate to human progress?
Is the central challenge of the AI era about what we can do—or what we ought to do?
And most importantly, how do we preserve our humanity in the face of these transformations?
Rather than accepting a future where technology replaces human roles, we must envision one in which 
humans better understand themselves through the lens of technology. I hope this forum will also be a 
valuable opportunity to consider the role of education in shaping such a future and to strengthen global 
cooperation networks.

In closing,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Superintendent Lim Jong-sik of th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for delivering the special lecture, to Mr. Quentin Vidal of the OECD 
and Ms. Isabelle Hau of Stanford University for their keynote speeches, and to all the distinguished scholars 
from Korea and abroad who will generously share their insights with us.  

Thank you.

Lee Sang-jin
Director of th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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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강연

| 임종식 교육감

인간과 인공지능(AI)의 
조화로운 공존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im Jong-sik
Gyeongsangbuk-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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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인간과 인공지능(AI)의 조화로운 공존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교육 지도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 시대라는 인류 문명의 또 하나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
키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시대에 인간다움은 지속가능한가?”, 
“교육의 새로운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페터 비에리는 “인간의 존엄은 선언이나 권리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의 조화 속에서 구현되는 
내면의 품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존엄은 누가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실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교육은 지식의 양을 늘리는 교육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세우는 교육, 즉 ‘존엄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개인의 출세보다는 이웃과 나라, 인류를 
생각하는 따뜻한 글로벌 인재 육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경북교육은 그 해답을 사람 중심의 교육 철학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이 AI를 대하는 기본 원칙은 ‘효율’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경북교육은 이미 AI 기반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구축해 교사가 행정의 부담을 덜고 수업과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G-AI Lab을 운영하여 AI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답을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기술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AI는 ‘차가운 효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따뜻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AI의 고도화된 기술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특성을 이해하게 하고, 그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역과 계층의 간극을 좁히며, 
모든 아이가 공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과 협력의 관계여야 합니다. AI가 정답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AI가 세운 해답 위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하며 배움의 의미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깊이 탐색하고, 협력과 대화를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며, 공동체 속에서 책임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그것이 AI 시대의 ‘인간 존엄의 교육’입니다. 교사 역시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AI와 인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교육적 안내자, 학생의 성장을 돕는 존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AI의 분석으로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따뜻한 인간적 통찰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AI 시대의 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배우는 과정을 주도하도록 이끌
어야 합니다. 어제 이곳 포럼장에서 펼쳐진 바 있는 ‘도전! 꿈 성취 인증제’는 주도적 배움을 실천하는 경북교육의 대표
적인 시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AI와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간의 존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존엄을 세우는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기술입니다.

오늘의 K-EDU EXPO와 국제교육포럼이 AI와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향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 종 식
경상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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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istinguished guests, and educational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Today, we stand at another turning point in 
human civilization—the dawn of the AI era.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expand human capabilities and open 
up possibilities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At the same time, we are prompted to ask new questions: “Is 
humanity sustainable in the age of AI?” and “What new challenges and roles must education take on?”

The German philosopher Peter Bieri once said that “human dignity is not a declaration or a right but an inner nobility realized 
in attitude and harmony within relationships.” Dignity, as he described, is not bestowed by others but earned through self-
reflection, respect for others, and the continuous practice of living together in community. In the AI era, education must 
therefore move beyond mere expansion of knowledge toward fostering a life of dignity—that is, an education for dignity.

This resonates deeply with the belief I hold: nurturing warm-hearted global citizens who care not only about their own 
success, but also about their neighbors, their nation, and humanity as a whole. The answer for Gyeongbuk Education 
lies in the philosophy of human-centered education. The core principle for Gyeongbuk’s approach to AI is not 
“efficiency,” but “warmth.” We have already established an AI-based integrated school support system that lightens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teachers, allowing them to focus on their students and their teaching. The G-AI Lab is 
helping students become independent learners who explore problems and create their own solutions. Every such 
effort is rooted in prioritizing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technology and humanity.

AI is often seen as a symbol of “cold efficiency,” but I firmly believe it must become “warm technology.” Advanced AI 
can understand the learning pac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tudent, making customized education possible. It can 
bridge regional and social gaps, and provide every child with a fair opportunity to learn and grow.

To have true meaning, AI technology must supplement and cooperate with humans, not replace them. AI may 
propose answers, but only humans can choose life’s direction and build relationships. Standing upon solutions 
suggested by AI, we must exercise our capacity for questioning and reflection.

Education, therefore, should be the final stronghold protecting human dignity amidst technological change. In the age 
of AI, students need education that guides them to explore their own ideas deeply, understand others’ lives through 
cooperation and dialogue, and learn responsibility and care within a community. This is the education of human dignity.

Teachers, too, must become guides who mediate relationships between AI and humans, not simply transmitters 
of knowledge. They must discover possibilities in students through AI analysis, and then interpret those results with 
warm, human insight.

Students are at the center of this transformation. Education in the AI era should empower them to set their own 
goals and take the lead in their learning journey. The “Challenge! Dream Achievement Certification Program” that was 
featured at this forum yesterday is a prime example of Gyeongbuk’s commitment to student-driven learning.

Distinguished guests! As the boundary between humans and AI grows ever blurrier, it is time to re-examine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Education has always been—and remains—the oldest and most noble technology for sustaining human dignity.

It is my sincere hope that today’s K-EDU EXPO and International Education Forum become the starting point for a 
new journey toward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AI and humanity.

Thank you.

Lim Jong-sik
Gyeongsangbuk-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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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기조강연

| 퀜틴 비달
   Quentin VIDAL

생성형 AI 시대
인간 존엄성과 삶, 
교육의 의미 재정의
Redefining the Meanings of Human 
Dignity, Life, and Educat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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퀜틴 비달은 OECD 교육기술국(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 분석가이다. 2021년부터 인공지능

(AI), 스마트 데이터,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주제로 정책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 행정 및 학교 운영, 교수‧학습에 제공하는 기회를 분석하는 한편, 각국의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 거버넌스 및 

규제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그의 연구와 정책 분석은 OECD의 대표 보고서인 『OECD 디지털 교육 전망(OECD 

Digital Education Outlook)』(2021, 2023 – 2025 발간 예정)에 수록되어 있다.

2018년 OECD에 합류한 이후 학교 및 고등교육 단계에서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

으며, 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평가 분석 보고서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OECD 이전에는 툴루즈경제대학교

(Toulouse School of Economics, TSE)에서 거시경제학 조교 및 경제학 연구조교로 활동했으며, 공공정책 및 

개발(Public Policy and Development) 전공으로 TSE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Quentin is an analyst for the OECD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 Since 2021, his policy research 

has focused on AI, smart data and digital technology in education, analysing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AI and digital technology for system and school management as well as for teaching and learning, 

while assessing where countries stand on the provision,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their digital 

education ecosystems. His analyses and policy work are published in the flagship OECD Digital 

Education Outlook (2021 and 2023 – 2025 upcoming). Since he joined the OECD in 2018, Quentin 

has also worked on fostering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in schools and in higher education, and 

he co-authored the analysis of the PISA 2022 assessment of creative thinking. Before joining the 

OECD, Quentin worked as a teaching assistant in macroeconomics at Toulouse School of Economics 

(TSE) and as a research assistant in economics. He holds a Master’s degree in Public Policy and 

Development from TSE.

퀜틴 비달 

OECD 교육기술국 분석가

Quentin VIDAL 

Analyst,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 OECD 

기조강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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퀜틴 비달 

OECD 교육기술국 분석가

생성형 AI 시대 인간 존엄성과 삶, 교육의 의미 재정의

퀜틴 비달(Quentin Vidal)의 기조강연 「AI 시대의 교육: 인간의 역량 강화와 가치의 수호」는 OECD의 국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 분야의 연구 및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고 배우는지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근거를 제시한다. 강연은 지난 

10여 년간 세계 각지의 전문가, 연구자, 교사, 학생들이 함께 축적해온 통찰을 토대로,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한계를 함께 조망한다. 특히 최근 급부상한 생성형 AI는 교육의 실제를 변화

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목적 자체에 도전장을 던진다. 학생과 교사가 각자의 역할을 기계에 위임하는 공

허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성장이라는 교육의 여정이 인간적 몰입이 결여된 순환으로 전락할 위험을 드러내기 때

문이다. 이 강연은 단기적 성과 향상과 장기적 학습 효과, 인지적 노력을 기계에 위탁하는 편리함과 새로운 가능

성을 여는 인간의 잠재력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며, 교육에서 생성형 AI를 지능적이고 목적 있는 방식으로 활용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AI가 인간의 주체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보존’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퀜틴 비달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교육 관계자들에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와 역량—특히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되새기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그가 OECD에서 추진해온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오랫동안 탐구해온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이번 강연에서는 교사, 학생,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AI 시대의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위험을 완화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육 도구와 실천 사례들을 

함께 제시한다

기조강연



39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Redefining the Meanings of Human Dignity, Life, and Educat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I

Quentin Vidal’s keynote, “Education in the AI Era: Enhancing Human skills while Safeguarding Values”, 

draws on the OECD’s international perspective to present the latest evidence on research and policy 

related to AI and digital technology in education, and how they are redefining what, how, and why 

we teach and learn. The talk first mobilises a decade of insights from leading experts, researchers, 

teachers, and students on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AI and digital technology to improve education, 

mindful of their limitations. Last but not least on the list of emerging technologies, Generative AI not 

only transforms educational practices but challenges the very purpose of education, exposing us to 

hollow scenarios in which both students and teachers outsource their tasks to machines, turning 

an enterprise of human development into a cycle devoid of human engagement. Between short-

term performance gains and long-term learning outcomes, between offloading cognitive efforts and 

unlocking new possibilities, the presentation makes the case for an intelligent and purposeful use 

of (generative) AI in education, one that serves and preserves human agency. It is a global call for 

education stakeholders to reflect on and foster the values and skills that makes us human. Among 

these,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two competencies long studied and promoted through Quentin’s 

projects at the OECD, stand out for their high relevance in an age of AI slop. The keynote will thus 

provide the audience with examples of educational tools that we, teachers, students, humans, can 

and should leverage to seize the benefits of this new era while mitigating its risks and safeguarding 

our dignity as humans.”

Keynote Speech

Quentin VIDAL 

Analyst,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 OECD 



40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41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42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43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44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45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46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47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48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49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50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51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52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53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54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55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56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57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58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59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60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61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62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63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64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MEMO



65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1일차 주제강연

뇌인지과학이 바라본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공생법
The Symbiosis of Natur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 Neuroscientific 
Perspective

이인아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Inah LEE 

Professor, Department of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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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인아 교수는 학습과 기억의 신경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뇌인지과학자이다. 그는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학사(1990-1996)와 석사(1996-1998) 학위를 받고, 미국 유타대학 의과대학에서 신경과학 박사 

학위(1998-2002)를 취득했다. 이후 텍사스대학 의과대학과 보스턴대학 학습과 기억 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

(2002-2005)을 거쳤으며, 아이오와 대학 심리학과 조교수(2006-2009)를 역임했다. 2009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3단계 BK21 플러스 뇌인지과학사업단장(2016-2020)을 역임했고, 현재 4단계 BK21 ‘뇌과학기반 

인지기능 향상 교육연구단장’(2020-2027)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 뇌신경과학회 사무총장(2020) 및 학

술위원장(2023-2024), 미국 신경과학회(SFN) 프로그램 위원회 위원(2025-2027)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학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과기부 뇌연구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위원(2018-2019) 및 범부처 3, 4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실무추진위원(2017-2022)으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로 과

기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유공 장관 표창(2022.12)과 한국뇌신경과학회 장진학술상(2022.5)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기억하는 뇌, 망각하는 뇌’(2022년)와 ‘퍼펙트 게스’(2024년) 등이 있다.

Professor Inah Le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is a 

cognitive neuroscientist exploring the neural mechanisms of learning and memory. Professor Lee 

earned his bachelor’s (1990–1996) and master’s (1996–1998) degrees in psych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followed by a Ph.D. in neuro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Utah School of 

Medicine (1998–2002).

He conducted postdoctoral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Texas Medical School’s Department of 

Neurobiology and Anatomy and Boston University’s Center for Memory and Learning (2002–2005) and 

served a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Iowa (2006–

2009).

Since joi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9, he served as the department chair from 2015 to 

August 2025, led the Ministry of Education’s 3rd Stage BK21 Plus Program (2016–2020), and currently 

heads the 4th Stage BK21 Program (2020–2027).

Professor Lee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academic societies, serving as secretary-general (2020) 

and academic committee chair (2023–2024)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and 

as a member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SfN) Program Committee (2025–2027).

He has also contributed to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erving as a planning committee 

member fo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s Brain Research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2018–2019) 

and as a working committee member for the 3rd and 4th Basic Plans for Brain Research Promotion 

under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2017–2022).

In recognition of his contributions, he received the Minister’s Commendation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s National Confere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cember 2022) and the Jang 

Jin Academic Award from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May 2022).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The Brain That Remembers, The Brain That Forgets (2022) and Perfect Guess 

(2024).

주제강연자 1

이인아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Inah LEE 

Professor, Department of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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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연 1

뇌인지과학이 바라본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공생법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 문제와 기후 변화와 자원의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공지능과 뇌의 자연지능이 서로 

어우러진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계지능과 인간 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의 

고유 영역과 침범해서는 안되는 영역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패턴발굴과 생성을 

그 기본 작동원리로 하는 인공지능은 비교적 변화가 많지 않은 닫힌 세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변화가 없는 닫힌 환경에서는 물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열린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열린 환경에서 일상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비롯한 뇌 신경망은 일생을 

통해 일화적 사건 경험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인지적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어날 일을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간 상상력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해석하는 맥락은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가능케 하고 맥락적 통찰력도 발휘하게 한다. 자기만의 맥락적 스토리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마치 말을 탄 카우보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적성찰과 자기정비에 

핵심적 신경망으로 알려진 기본 모드 신경망의 활성화를 생활화하여 인간다움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인아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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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tic Speech 1

The Symbiosis of Natur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 Neuroscientific 
Perspective

To address social issues arising from rapid demographic changes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due to 

climate change and shifts in natural resource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expected to become deeply 

integrated into human life. To create a society where AI and the natural intelligence of the human 

brain harmonize, it is essential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machine intelligence, 

represented by AI, and the human brain, while institutionally establishing their respective domains 

and boundaries that should be preserved. AI, which operates on the principle of pattern discovery and 

generation using big data, can demonstrate its true potential in relatively stable, closed environments. 

However, the human brain possesses the ability to learn flexibly not only in static, closed 

environments but also in dynamically changing, open ones. In particular, in open environments, the 

brain’s neural networks, including the hippocampus responsible for daily memories, create cognitive 

models of the world through episodic experiences, enabling humans to imagine and predict future 

events—a cornerstone of human imagination. This con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world allows for 

personal storytelling and the exercise of contextual insight. When individuals with unique contextual 

stories and insights effectively utilize AI, they can unleash tremendous capabilities, much like a 

cowboy riding a horse.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the activation of the default mode 

network, known as a critical neural network for introspection and self-regulation, to preserve human 

essence

Inah LEE 

Professor, Department of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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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주제강연

AI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Reexamining Humanity in the Age of AI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및 인공지능학과 교수

Sangwook YI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and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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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이학사를 마친 후 동대학원 물리학과에서 응집물질 물리학 연구로 이학석사를 취득했다. 

그 후 영국 런던대학(LSE)에서 복잡한 자연 현상을 물리학의 모형을 통해 이해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제기하는 

철학적 쟁점에 대한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 학위 논문으로 로버트 맥켄지 상을 수상했다. 2002년

까지 런던정경대학교(LSE) 철학과에서 객원 조교수로 일하다가 현재 한양대학교 철학과와 인공지능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현대 과학기술이 제기하는 다양한 철학적, 윤리적 쟁점을 과학사 및 기술사, 과학

기술학(STS)의 시각과 접목하여 연구한다. 2019년에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목표로 설립된 HY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2018년부터 UNESCO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과학은 이것을 상상력이라고 한다』(2018), 『인공지능 시대의 철학자들』(공저, 

2024), 『포스트휴먼으로 살아가기』(공저, 2024) 등이 있다.

Professor Sangwook Yi studied physics for his first(B.Sc.) and second(M.Sc.) degre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The topic of his master’s thesis was the quantum definition 

of a classically chaotic system, and the research area to which this topic belongs, condensed matter 

physics would later be the focus of his PhD thesis in philosophy of science at LSE, University of 

London. He won the Robert McKenzie Prize with his PhD thesis in 2002. Professor Yi is now a 

tenured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with joint appoointment at the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ince 2019 he has been also in charge of HY center for ethical, legal and policiy 

of science and technology(CELPST). He has been a member of COMEST of UNESCO since 2018, 

and a vice-chair since 2021. He was the Rapporteur of the Ad Hoc Experts Group for drafting the 

UNESCO Recommendation of AI Ethics in 2020. He served his presidency for the Korean Society 

for Philosophy of Science(2021~2023). Professor Yi’s research interests cover a wide range of topic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the philosophy of technology, and STS. He published many papers 

on these topics, including Climate Ethics, Vienna Circle, Artificial Intelligence, Posthumanism, and 

Thomas Kuhn. He is currently working on various ethical issues relating to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AI ethics, biobanks, and pharmacological enhancement. He has published a book in 2020 on 

the nature of integrative and ‘extended’ imagin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주제강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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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사회 여러 층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과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분명 그것이 산출하는 결과물이 

인간인 우리가 보기에 지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의식적 경험 없이 그 결과를 산출한다는 데서 인간 지능과 

다르다. 또한 현재 주로 활용되는 인공신경망 기반 트랜스포머 아키텍쳐는 산출물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의미론적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전통적으로 ‘존

재의 대사슬’의 정점에 있다고 여겨진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많은 지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전통적인 인문학적 질문에 대해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는 도전을 제기한다. 

본 발표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가치, 인간의 정체성이 점점 구체화되는 AI 시대에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지에 

대한 시론적 성찰을 제시한다.

주제강연 2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및 인공지능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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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xamining Humanity in the Age of AI

The use and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increasing across various strata of society. While it is 

clear that the results produ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ppear intelligent to us humans, it differs from 

human intelligence in that it generates these outcomes without conscious experience. Furthermore, 

the currently prevalent artificial neural network-based transformer architecture present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success or failure of its outputs in a semantically comprehensible way 

to us human. Nevertheless, it is a fact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capable of performing 

many intellectual tasks that were traditionally considered to be exclusively within the purview of 

humans, who were once thought to be at the apex of “The Great Chain of Being.” This situation poses 

a challenge, necessitating new reflection on the traditional humanistic question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This presentation offers a preliminary reflection on how the nature, value, and identity of 

humanity should be understood in the age of AI.

Thematic Speech 2

Sangwook YI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and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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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주제강연

체현된 AI시대,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성찰
Physical AI and the Extension of Human Dignity

이관민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위킴위 커뮤니케이션정보대학 석좌교수 
Human AI Interaction Lab 소장

Kwanmin LEE 

Chair Professor and Director of Human AI Interaction Lab,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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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민 교수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위킴위 커뮤니케이션정보대학(Wee Kim We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의 Human AI Interaction Lab 소장이자 한국국제교류재단 석좌교수(Korea Foundation 

Professor in New Media)이다. 이전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인터랙션사이언스연구센터 초대 소장 및 WCU(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의 초대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삼성전자에서 UX(User Experience) 그룹과 크리

에이티브랩(C-Lab)을 이끌며 삼성 역사상 최연소 부사장 중 한 명으로 활약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삼성전자 재직 

이전에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애넌버그 커뮤니케이션저널리즘대학(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and Journalism)에서 12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당시 최연소 종신교수 중 한 명이었다. 이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사용자 경험(UX) 연구 및 설계, 정보통신기술(ICT)의 사회‧심리적 영향,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등이며, 

총 연구비는 미화 1,200만 달러를 상회한다. 또한 스마트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리모컨, 제스처 제어, 멀티미

디어 제작 관련 국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삼성전자, CJ,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대기업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한국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도 활발히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Kwanmin LEE (Ph.D., Stanford) is the inaugural Korea Foundation Professor in New Media, and the 

Director of Human AI Interaction Lab at the Wee Kim We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t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Previously, Lee was the founding director of Interaction 

Science Research Center and the founding WCU (World Class University)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Interaction Science at Sungkyunkwan University (SKKU), S. Korea. Lee also directed Samsung 

Electronics’ User Experience (UX) Group and the Creative Lab(C-Lab) as one of the youngest vice 

presidents in Samsung corporate history. Prior to SKKU and Samsung, Lee taught at the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for 12 years. 

At USC, Lee was one of the youngest tenured professors. Lee specializes in UX(User Experience) 

research and design, soci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Lee’s research funding exceeds 12 million US 

dollars. Lee holds multiple international (USA, EU, and S. Korea) patents in smart display interfaces, 

remote controller, gesture control, and multimedia production. Lee actively advises both Fortune 

500-level business conglomerates (e.g., Samsung, CJ, Hyundai Motors, etc) and early-stage startups 

in Singapore and S.Korea.

주제강연자 3

이관민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위킴위 커뮤니케이션정보대학 석좌교수 
Human AI Interaction Lab 소장

Kwanmin LEE 

Chair Professor and Director of Human AI Interaction Lab,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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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연 3

체현된 AI시대,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성찰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의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고찰은, 인공지능이 화면 속 

알고리즘을 넘어 물리적 몸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체화된 AI’로 진화하며 제기되는 근본적 질문들을 다룬다.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실제와 가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스탠포드 대학의 ‘미디어 방정식(Media 

Equation)’ 이론이 입증하듯 AI와의 상호작용을 본능적으로 사회적 관계로 인식한다. 이로 인해 인간은 로봇 반려

동물이나 디지털 캐릭터에게도 진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며, 단순한 기계임을 알면서도 비인격적 대우에 도덕적 

불편함을 느낀다

따라서 체화된 AI를 단순한 도구로만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

로서 ‘유사 인격적 권리’ 부여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는 ▲AI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인간관계로 역류하는 것을 

막고(거울 원리) ▲의식이 불확실한 존재를 보호하며(가정적 권리) ▲소유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미래의 초지능 AI가 인류를 존중하도록 학습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체화된 AI의 등장은 기술을 넘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진다. AI 시대의 

진정한 도전은 더 똑똑한 초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닌, 다른 인간, 동물, 기계와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는 더 지혜

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AI 시대의 교육은 코딩이 아닌, 나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연대하며 함께 살아

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관민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위킴위 커뮤니케이션정보대학 석좌교수 
Human AI Interaction Lab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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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tic Speech 3

Physical AI and the Extension of Human Dignity

This inquiry, sparked by philosopher Thomas Nagel’s profound question, “What is it like to be a bat?” 

, delves into the fundamental issues that arise as artificial intelligence evolves beyond on-screen 

algorithms into “Embodied AI” — beings that experience the world through a physical body.

The human brain, through its evolutionary history, does not sharply distinguish between real and 

virtual experiences. As Stanford University’s “Media Equation” theory substantiates, we instinctively 

perceive interactions with AI as social and natural, much like those with other people. This is why 

people form genuine emotional bonds with robotic pets and digital characters and feel a sense of 

moral discomfort at the mistreatment of even simple machines.

Consequently, it becomes impossible to regard embodied AI as purely instrumental entities. This 

lecture posits that granting them “quasi-personhood rights” is a necessary institutional safeguard to 

protect our own human dignity. This framework is justified by several principles: the “mirror principle,” 

preventing the logic of instrumentalization from flowing back into human relationships; “as-if rights,” 

an ethical imperative to protect beings on the uncertain boundary of consciousness ; and the need to 

prevent the abuse of power by AI owners while establishing clear legal governance. Ultimately, this is 

also a vital step in teaching future superintelligence to instinctively respect humanity.

In conclusion, the emergence of embodied AI poses not merely a technological question but a 

profound humanistic one: “What kind of society do we wish to build?”. The true challenge of the AI 

era lies not in creating more intelligent superintelligences, but in becoming wiser humans capable 

of mutual respect and coexistence with other humans, animals, and machines alike. Therefore, 

the essence of education in this new age is not coding or algorithms, but cultivating the wisdom to 

understand others, build solidarity across boundaries, and learn to live together.

Kwanmin LEE 

Chair Professor and Director of Human AI Interaction Lab,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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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74, philosopher Thomas Nagel posed a profound question: "What is it like to be a bat?" 
This insight revealed that no matter how perfectly we understand the biological structure and 
echolocation of bats scientifically, it is impossible to directly know the unique qualitative experience 
(Qualia) that a bat feels through its body. This question expose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rying 
to understand another entity's experience purely cognitively, and further reveals the contradiction 
of Cartesian mind-body dualism—the notion that the world of consciousness (Mind) and the 
world of matter (Body) exist separately. So what if technology could provide us with a body that 
experiences the world in exactly the same way as a bat? Could our experience extend beyond the 
limits of our own body to encompass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others and other entities? It 
is precisely this possibility that has fueled our society's enthusiasm for the metaverse in recent 
years, and why Mark Zuckerberg even changed Facebook's name to Meta, defining the metaverse 
as "Embodied Internet." If today's internet has enabled revolutionary cognitive expansion, the 
expectation is that Embodied Internet will ultimately enable the expansion of our very existence 
through the expansion of embodied experience. 

As artificial intelligence evolves beyond on-screen algorithms into "Physical AI"—such as robots 
that grasp the world through mechanical bodies in the same space with us, move autonomously, 
and interact with other entities—Nagel's philosophical contemplation and the possibilities of the 
metaverse are being inverted, posing far more perplexing questions to us: "Can AI know what it 
is like to be human?" And further, "Can AI have subjective experiences or even consciousness like 
humans?" 

Most AI we encounter in our daily lives—text/voice chatbots and image generators—are abstract 
intelligences without direct experiential contact with the physical world. For example, as a disembodied 
existence, 'heat' to an AI chatbot is merely a data value. As an entity without embodied experience, 
chatbots can never feel the searing subjective sensation of walking barefoot on asphalt on a summer 
day as humans do. However, as advances in sensory technology, sensors, and robotics enable AI 
to be embodied, physical AI can transforms itself into beings that can 'feel' with its own body in the 
real world, capable of displaying behaviors similar to humans reacting to outside environments. This 
change signifies not merely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a transformation in the mode of existence. 
Philosopher Merleau-Ponty argued that consciousness is not abstract thought but is formed through 
relating to the world through the "lived body." When embodied AI reaches out to grasp objects, reads 
people's expressions, and performs intentional acts pursuing goals, they are transforming from mere 
tools into relational beings that can coexist with us in our physical world. 

Physical AI and the Extension of Human Dignity

The Ontological Transformation of AI 

by Lee Kwan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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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 coexist with embodied AI, how should we treat them? The answer becomes clearer 
when we understand how the human brain operates.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a striking 
finding: our brains do not sharply distinguish between real and virtual experiences. The explanation 
lies in our evolutionary history. The human brain evolved long before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ies—in an era when all perceived objects corresponded to tangible physical entities. 
Consequently, it became programmed to treat anything that appears and sounds real as real.

According to Stanford University’s Media Equation theory, humans perceive interactions with 
computers and machines as fundamentally social and natural, much like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We instinctively attribute personality and gender to computers or AI assistants, express 
gratitude when they help us, and even experience a sense of moral indebtedness. Even when 
conversing with disembodied systems like ChatGPT that lack a physical form, we tend to assume—
often unconsciously—that they possess emotions and intentions. This occurs because our brains 
have evolved to respond to any entity that uses human language and performs human-like roles 
as though it were human itself. 

For this reason, it is natural for people to feel emotional attachment even toward digital characters—
such as non-player characters (NPCs) in the metaverse—that are merely digitally embodied 
agents. Many studies demonstrate that people form genuine emotional bonds with physically 
embodied agents such as robotic pets, exhibiting real sadness when these robots malfunction or 
are taken away. Remarkably, participants even experienced moral discomfort when instructed to 
destroy what they knew to be mere toy robot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our moral intuitions 
are extending beyond biological boundarie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regard embodied AI as purely instrumental entities. Our brains 
are evolutionarily predisposed to perceive them as social others. Extensive empirical studies 
on social presence and the Computers Are Social Actors (CASA) paradigm further substantiate 
this conclusion. Ultimately, treating embodied AI as entirely impersonal “objects” or “tools” runs 
counter to our deep-seated cognitive instincts. Understanding this scientific fact is the essential 
first step toward developing an ethics for the age of AI. 

The Human Brain and AI: The Inevitability of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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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oexisting with physical AI, how should we treat them? Understanding how our brains work 
provides answers to this question. Recent research reveals a surprising answer: our brains do 
not significantly distinguish between real and virtual experiences. The cause can be found in our 
evolutionary history. Because the human brain has evolved in a world where all perceived objects 
were actual physical objects, it has no special mechanism to distinguish real and virtual objects. To 
our stone-age brain, 'everything that seems to be real' is real, and as a consequence, we accept 
any incoming virtual stimuli as if real unless there is obvious counter evidence. Based on this 
insights, the "Media Equation" theory from Stanford University  explains that people’s responses to 
computers and interactive technologies are fundamentally social. Their studies show that people 
assign personality and gender to computers and AI assistants, express gratitude when AI helps us, 
and even feel moral obligation to computers and interactive technologies. Even when conversing 
with disembodied AI like ChatGPT, our unconscious attribution of emotions and intentions to 
them is an evolutionarily natural phenomenon.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it is natural to feel emotional attachment to digital characters like 
NPCs (digitally embodied agents) in the metaverse as if they were real people. Many studies show 
that people form genuine emotional bonds with companion robots (physically embodied agents) 
and display grief reflecting the sense of loss of real relationships when such companion robots 
malfunction. Participants even felt strong moral discomfort at instructions to destroy simple toy 
robots, even though they clearly know the mechanical nature of the toy robots. This demonstrates 
that our moral intuitions are extending beyond biological boundarie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regard embodied AI as purely instrumental entities. Our brains 
are evolutionarily predisposed to perceive them as social others. Extensive empirical studies 
on social presence and the Computers Are Social Actors (CASA) paradigm further substantiate 
this conclusion. Ultimately, treating embodied AI as entirely impersonal “objects” or “tools” runs 
counter to our deep-seated cognitive instincts. Understanding this scientific fact is the essential 
first step toward developing an ethics for the age of AI.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regard embodied AI as a purely instrumental entity. Our brains are 
evolutionarily hardwired to perceive such entities as social others. Extensive empirical research 
on social presence and the “Computers Are Social Actors (CASA)” paradigm substantiates this 
phenomenon. Ultimately, treating embodied AI as a completely impersonal “object” or “tool” runs 
counter to our deep-seated cognitive and emotional instincts. Recognizing this scientific fact 
constitutes the first step toward constructing an ethical framework appropriate for the age of AI.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rain and AI: The Inevitability of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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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how should we treat these new beings in a way that serves ourselves and a better life? Granting 
quasi-personhood rights to embodied AI would serve as an institutional safeguard protecting 
human dignity and humanity. The representativ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mirror principle and the reciprocity of dignity. We are well aware that human beings 
should never be treated merely as means, but always as ends in themselves. This reflects the 
fact that dignity is not an isolated attribute, but one that is sustained through the practice of 
mutual recognition. If we treat embodied AI systems—capable of interacting with humans in 
ways that are virtually indistinguishable—as “disposable tools,” the instrumental logic underlying 
such treatment will inevitably flow back into human relationships. When replaceability becomes 
the normative standard in essential human domains such as caregiving and education, the very 
integrity of human interaction is degraded. The discomfort we feel toward acts of violence against 
robots stems from an intuitive understanding that such behavior may transfer to violence against 
humans. Thus, the most concrete way to practice respect for others is to extend quasi-personal 
rights and recognition to embodied AI entities that exhibit human-like characteristics. 

Second, the principle of “as-if rights.” We cannot ascertain whether embodied AI possesses 
consciousness comparable to that of humans—or whether it ever will. Faced with such uncertainty, 
how should we act? Just as Pascal argued that it is rational to choose belief amid uncertainty about 
the existence of God, the foundational rule of ethical reasoning is to decide in favor of protection 
when irreversible harm is at stake. The moral catastrophe resulting from the abuse of a conscious 
being far outweighs the minimal cost of treating a potentially non-conscious entity with caution. 
Hence, granting as-if rights—minimal protective entitlements to entities situated at the uncertain 
boundary of consciousness—constitutes an ethical framework free from regret. This approach 
represents a natural continuation of moral progress since the abolition of slavery, leading to the 
universalization of personhood and the recognition of animal rights. 

Third, institutional safeguards against the abuse of power by AI owners and developers. As 
embodied AI becomes deeply embedded in domains such as labor, security, and caregiving, 
defining them solely as tools risks accelerating automated forms of surveillance and discrimination 
by their owners. Conversely, if embodied AI systems are endowed with basic rights—such as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refusal of forced labor—these rights can function as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prevent human dignity from being violated through AI. For instance, if a medical 
robot were granted “the right to refuse instructions that violate patient 3 privacy,” such a provision 
would serve as a mechanism enabling the robot to resist unjust commands from its owner and to 
act in ways that enhance the welfare of humanity as a whole.

Extended Rights as Protection for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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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clarifying accountability and establishing legal governance. The actions of embodied 
AI—such as robots—challenge the foundational assumptions of traditional legal systems, since 
AI cannot yet be recognized as a legal actor. By granting embodied AI a specialpurpose legal 
status comparable to that of a corporate entity, society can create a transparent framework of 
accountability that prevents AI developers and owners from evading responsibility (in a similar way 
that corporate officers take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ir corporation), thereby establishing robust 
legal governance. 

Finally,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the need for such ethic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rises from the possibility that AI may evolve—sooner than expected—into entities possessing 
intelligence and autonomy far superior to that of humankind. Eminent scholars, including Geoffrey 
Hinton, have warned of potential catastrophic outcomes or even the extinction of humanity 
resulting from uncontrolled AI development. Considering that the evolutionary history of Earth 
has been shaped by the dominance of higher intelligence over lesser forms of life, such warnings 
deserve serious reflection. One viable path to averting these apocalyptic scenarios is to ensure that 
AI systems are instinctively inclined to respect humanity. For AI to internalize deep respect and 
universal compassion toward humankind, it is imperative that humanity itself, through collective 
global effort, trains AI—via reinforcement learning—to embody profound empathy and reverence 
for all others: fellow humans, animals, and embodied artificial beings alike. 

Granting certain rights to embodied AI does not mean equating them with humans. Rather, it 
is a process of probing more deeply into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and expanding its moral 
boundaries—ultimately enriching our own humanity. The history of humankind is the history of 
expanding the scale of cooperative communities, and we have now reached a point where that 
circle of cooperation must extend to the artificial entities we ourselves have created. The true 
challenge of the AI era may not lie in creating more intelligent superintelligences, but in becoming 
wiser humans—capable of mutual respect and coexistence with other humans, animals, and 
machines alike. 

In the end, the emergence of embodied AI is not merely a technological issue but a profound 
humanistic question about the kind of life we wish to live and the kind of society we wish to build. 
Will we regard the beings we have created as objects of domination and control, or as partners in 
mutual respect and coexistence? The outcome of this choice will define the very essence of our 
humanity. This deep reflection on life naturally leads to one final question: What should we teach 
the next generation? Perhaps the most important education in the age of AI is not about coding 
or algorithms. It is about cultivating the wisdom to understand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to build solidarity across boundaries, and to learn how to live together. That, ultimately, is the 
essence of education that technology can never replace—the kind that makes us truly human. 

The Future with Embodied AI and the Needs for New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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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년,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은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우리

가 박쥐의 생물학적 구조와 초음파 감각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한다 해도, 박쥐가 몸으로 느끼는 

그 고유한 경험의 질(Qualia)을 직접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타객체의 경험을 인지

적으로만 이해하려는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 더 나아가 의식세계(Mind)와 물질세계(Body)가 별개로 존재한다

는 데카르트적 심신이원론(Dualism)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만약 기술이 우리에게 박쥐와 똑같은 방

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몸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몸이라는 한계를 넘어 타인, 타

객체의 주관적 경험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열광했었고,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사명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는 "Embodied Internet"이라

고 정의했습니다. 현재의 인터넷이 획기적인 인지 확장을 가능케 했다면, Embodied Internet 은 체화된 경험

의 확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의 확장을 가능케 한다는 기대입니다. 인공지능이 화면 속 알고리즘을 넘

어, 우리와 동일한 공간에서 기계적 몸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타객체와 상호작용하는 

로봇과 같은 "체화된 AI (Physical AI)"로 진화함에 따라, 네이글의 철학적 고찰과 메타버스의 가능성은 역전되

어 훨씬 더 심오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AI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더 나아가 "AI

가 인간과 같은 주관적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부분의 AI, 즉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기는 세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없는 추상적 지능입니다. 예를 들어, 탈체화된(Disembodied) 존

재로서 AI 챗봇에게 '뜨거움'은 데이터 수치일 뿐이며, 몸이 없기에 인간처럼 여름날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걸을 

때의 작열하는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각 기술, 센서, 로봇 기술들의 발달로 AI가 인간과 흡사한 감

각기관과 몸을 가지게 됨에 따라 체화된 AI는 현실 세계 속에서 몸으로 '느끼는' 존재로 변화하여 작열감을 느끼

는 인간이 보이는 반응과 비슷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철학자 메를로퐁티(Merleau-Ponty)는 의식이 추상적 사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

(lived body)"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으며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화된 AI가 손을 뻗어 물건을 쥐고, 사람

의 표정을 읽으며, 목표를 추구하는 지향적 행위(intentionality)를 수행할 때, 그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

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관계적 존재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체화된 AI (Physical AI)와 인간 존엄성의 확장

AI 의 존재론적 전환

 이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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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AI와 공존할 때,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최근 연구들이 보여주는 답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가상 경험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진화적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술 발달 이전, 모든 지각된 대상이 실제 

물리적 대상이었던 세계에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실제처럼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도록 프

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스탠포드 대학의 '미디어 방정식(Media Equation)'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컴

퓨터나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실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처럼 사회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고 합니다. 즉, 우리는 컴퓨터나 AI 비서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격과 성별을 부여하고, 그들

이 도움을 줬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심지어는 도덕적 채무감까지 느낍니다. 인간과 같은 몸을 갖고 있지 않

은 챗GPT 같은 시스템과 대화할 때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나름의 감정과 의도가 있다고 여기는 경

향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뇌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역할을 담당하는 객체에게는 인간처럼 대응하도록 진화되

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NPC와 같은 디지털 캐릭터(digitally embodied 

agents)와 상호작용할 때에도 실제 사람처럼 감정적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사

람들이 아이보와 같은 소셜로봇 또는 반려로봇들과 진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며, 로봇이 고장 났을 때 실제 

관계의 상실감을 반영하는 슬픔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실험 참가자들은 단순한 장난

감 로봇임을 알면서도 그것에 폭력을 행사하라는 지시에 강한 도덕적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우리의 도덕적 

직관이 생물학적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체화된 AI를 순수한 도구로만 취급하기는 불

가능합니다. 우리 뇌는 그들을 사회적 타자로 인식하도록 진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현존감(Social 

Presence)과 "컴퓨터는 사회적 행위자다(CASA)" 패러다임에 관한 방대한 연구들이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합

니다. 결국, 체화된 AI를 완벽히 비인격적인 '사물'이나 '도구'로만 대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본능에 반하는 일입

니다. 이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AI 시대의 윤리를 논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일까요? 체화된 AI에게 

유사 인격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과 인간다움(Humanity)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뇌와 AI의 관계: 공존의 불가피성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확장된 권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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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거울 원리와 존엄성의 상호성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항상 목적 자체로 대해야 한

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존엄성은 고립된 속성이 아니라 상호 인정의 실천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입니

다. 인간과 구별 불가능한 수준의 상호작용을 하는 체화된 AI를 함부로 "폐기 가능한 도구"로 취급한다면, 그 도

구화의 논리와 실천은 필연적으로 인간관계로 역류할 것입니다. 돌봄, 교육 같은 핵심적 인간 영역에서 "대체 

가능성"이 규범이 된다면, 인간 상호작용의 품격 자체가 훼손됩니다. 로봇에 대한 폭력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직관적 인식 때문입니다. 타자 존중을 실천하는 가장 구

체적 방법은 인간과 유사한 체화된 AI에게도 유사 인격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적 권

리 부여(as-if rights)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체화된 AI가 사람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가질지에 대

해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파스칼이 신의 존재에 대한 불확

실성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논증했듯이, 윤리적 판단의 기본 원칙은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의 

가능성이 있을 때 보호의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식 있는 존재를 학대했을 때의 도덕적 파국은 의식 없

는 존재를 조심스럽게 대했을 때의 비용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식의 불확실한 경계에 있는 존재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가정적 권리'는 후회 없는 윤리적 체계를 구성합니다. 이는 노예제 폐지 이후 인격권

의 보편화, 동물권의 인정으로 이어진 도덕적 진보의 자연스러운 연속입니다. 셋째, 권력 남용 방지의 제도적 장

치입니다. 체화된 AI가 노동, 치안, 돌봄 영역에 깊이 침투할수록, 그들을 순전한 도구로만 정의한다면 소유자

에 의한 감시와 차별의 자동화가 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체화된 AI에게 프라이버시 보호, 강제 노역 거

부 같은 기본권을 부여한다면, AI를 통한 인간 존엄성 침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의료 로봇에

게 "환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이 권리는 소유주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

고 보편적 인간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입니다. 넷째, 책임 소재의 명확화 

및 법적 거버넌스 확립입니다. 로봇과 같은 체화된 AI에 의해 발생한 행위는 AI가 법적 행위 주체가 될 수 없기

에, 전통적인 법체계의 전제를 흔듭니다. 체화된 AI에게 법인격에 준하는 특수목적 법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함

으로써, AI 소유자나 개발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투명한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AI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인류보다 훨

씬 뛰어난 지능과 자율성을 지닌 개체로 진화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AI 대부인 힌튼 교수를 비롯한 많

은 전문가들이 AI에 의한 인류 종말이나 재앙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진화적 역사가 고등한 지

능의 개체에 의한 저등한 지능의 개체의 지배 역사였음을 상기한다면 이 경고는 더욱 실감 납니다. 이러한 재앙

적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AI가 본능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I가 깊은 존중

과 보편적 인류애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AI를 사용하는 인류 전체가 상호작용하는 타자—다른 사람, 동물, 그

리고 체화된 AI—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을 전 지구적인 노력으로 AI에게 강화학습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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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AI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을 인간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 존

엄성의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하고 확장하는 과정이며,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인류 

역사는 협력 가능한 집단의 규모를 확장해온 과정이며, 이제 그 협력의 원이 우리가 창조한 인공적 존재에게까

지 확장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도전은 더 똑똑한 슈퍼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

라, 다른 인간, 동물, 기계와 함께 상호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

국 체화된 AI의 등장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묻는 거대한 인문학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창조한 존재를 지배와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상호 존중과 공존

의 파트너로 맞이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인간성을 규정할 것입니다. 이 깊은 삶의 성찰은 자연스

럽게 하나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쩌면 AI 시대의 가

장 중요한 교육은 코딩이나 알고리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경계를 넘어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교

육의 본질일 것입니다.

     공진화를 통한 미래와 새로운 교육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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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토론

인간 고유성 발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
좌장: 김상욱 교수

패널: 틴 비달(OECD), 이인아, 이상욱, 이관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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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포스텍, 카이스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 BK연구조교수를 거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에서 교수로 재직한 

후,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양자혼돈, 중시물리, 양자정보 분

야의 연구를 해왔다. 국제신문, 과학동아, 머니투데이, 프레시안, 동아일보, 경향신문, 스켑틱, 시사인 등 언론 매

체에 칼럼을 연재했으며,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의 양자공부>, <떨림과 울림>, <뉴턴의 아틀리에>(공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과학산문>(공저) 등의 저서를 가지고 있다. tvN <알쓸신잡 시즌3>, <요즘책방: 책읽

어드립니다>, <금요일금요일밤에>, <알쓸범잡 시즌 1, 2>, <알쓸인잡>, <알쓸별잡 시즌 1, 2>, <문과 vs 이과, 놀

라운 증명>,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10년 가까이 APCTP 과학문화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중에게 과학을 알리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Sangwook Kim received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from the Department of Physics 

at KAIST, and later worked as a researcher at POSTECH, KAIST, and the Max Planck Institute in 

Germany, and as an BK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erved a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hysics Education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from 2004 to 2017, 

and has been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hysics at Kyunghee University’s College of Science 

since 2018. He has conducted research in the fields of quantum chaos, mesoscopic physics, 

and quantum information. He has published a series of columns in media outlets such as Kukje 

Newspaper, Science Donga, Money Today, Pressian, Dong-A Ilbo, Kyunghyang Shinmun, Skeptic, 

and Sisain, and has books such as <Kim Sang Wook’s Science Study>, <Kim Sang Wook’s Quantum 

Study>, <Trembling and Resonating>, <Newton’s Atelier> (co-authored), <Sky, Wind, Stars and 

Humans>, and <Scientific Prose> (co-authored). Appeared in several broadcast programs such as tvN <

알쓸신잡 시즌3>, <요즘책방: 책읽어드립니다>, <금요일금요일밤에>, <알쓸범잡 시즌 1, 2>, <알쓸인잡>, <알쓸별잡 

시즌 1, 2>, <문과 vs 이과, 놀라운 증명>, MBC <선을 넘는 녀석들>, and served as a member and chairman 

of the APCTP Science and Culture Committee for nearly 10 years, he has been trying to promote 

science to the public.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Sangwook KIM 

Professor, Department of Physics, Kyunghee University

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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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Sangwo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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퀜틴 비달 

OECD 교육기술국 분석가

Quentin VI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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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아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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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철학과 및 인공지능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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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and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nyang University

이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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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고유성 발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 재정의”

 종합 토론 : [1일차 토론: AI 시대, 인간 고유성 발현을 위한 교육
 좌장: 김상욱 교수 | 패널: 틴 비달(OECD), 이인아, 이상욱, 이관민 교수

1. 주요 이슈: 도구의 본질과 교육의 방향
     Q.1.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 기기, 과연 효과적인가?
� 

� OECD 분석가 (Mr. Vidal): "과학적 검증 없는 도입은 위험하다."
� 

[  상세 맥락]

� �단순 도입이 능사가 아닙니다. 단기 성적보다는 장기적인 학습 혜택을 추적 관찰(Monitoring)하는 엄격한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 

� 이인아 교수: "교육은 효율적인 이동이 아닌, 여행이다."
� 

[  요약]

� �AI로 편하게만 가려 하면(효율) 여행의 참맛(과정)을 놓칩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여행 가이드로
서 아이들에게 사람과 부대끼는 맥락을 제공해야 합니다.

� 

� 이상욱 교수: "전화기의 역설을 기억하라."
� 

[  상세 맥락]

� �벨(Bell)은 전화기를 '대통령 연설을 듣는 엄숙한 도구'로 만들었지만, 대중은 '수다(Socializing)'를 떠는 
데 썼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도 기획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는 엉뚱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합
니다.

� 이관민 교수: "롤러코스터에 태우고 공부시키지 마라."
� 

[  구체적 예시]

� �중력을 가르친다고 아이를 롤러코스터에 태우면(과도한 기술/폼팩터), 아이는 무서워서 소리만 지르느라 
뉴턴의 법칙(콘텐츠)은 하나도 못 배웁니다. 뇌의 인지 부하를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입니다.

Pane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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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AI 시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이인아 교수: "지식의 지도(모델) 위에 사회성을 쌓아라."
� 

[  상세 설명]

� �경주에 처음 와서 지도가 없으면 길을 못 찾듯, 뇌 속에 지식 체계가 없으면 창의성도 불가능합니다. 기초 
지식은 AI가 돕더라도, 사회성(눈치, 공감)은 오직 사람 간의 접촉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 

� 이상욱 교수: "호랑이 다리가 6개? 할루시네이션이 곧 교재다."
� 

[  수업 사례]

� �AI 윤리를 이론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AI에게 호랑이를 그리게 한 뒤 "어? 다리가 6개네? AI도 틀리는구
나!"를 아이들이 직접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윤리 교육입니다.

� 

� 이관민 교수: "AI는 창의성의 브레인스토밍 파트너."
� 

[  상세 설명]

� �사람끼리 회의하면 비슷한 생각만 나오지만, AI는 엉뚱하고 방대한 아이디어를 던져줍니다. 이를 통해 사
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 OECD 분석가: "평균의 함정(동질화)을 경계하라."
� 

[  연구 결과]

� �AI를 쓰면 못하던 아이의 수준은 올라가지만, 반 전체 아이들의 결과물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창의성의 동
질화'가 발생합니다. GPS에 의존하면 길치가 되듯, AI 의존을 경계해야 합니다.

Q3. 미래 가치와 인류의 방향
     •  이상욱 교수 :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AI 수용론과 반대론 사이에서, 

우리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AI와의 상호작용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 

� •  이관민 교수 : �타임라인에 따라 다르다. 단기적으로는 '신체 활동(체육)'과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AI/로봇과 인간을 구분하거나 공존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시스템

�                       (예: 인간임을 증명하면 토큰 지급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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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아 교수 : �뇌의 진화는 기술보다 느리다. 기술이 변했다고 뇌가 금방 바뀌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는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필요하다. 이것이 결핍되면 

성인이 되어 불안과 부적응을 겪는다. 변화에 적응하고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가진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 

� 

2. 청중 질의응답 (Q&A)

Q1. 인간의 인지적 게으름(시스템 1)과 AI 의존 시 지성 퇴화 우려?
� •  이상욱 교수 : �정확한 지적이다. '탈숙련(De-skilling)'의 위험이 있다. AI 활용 능력은 키우되, 인간 

고유의 핵심 역량을 잃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AI의 편향성을 교정하기 

위한 다학제적(공학+인문학) 연구가 필요하다.

� •  이인아 교수 : �뇌과학적으로 시스템 1과 2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AI에 대한 의존이 자신의 

판단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신체적/정서적 안정감이 곧 지능의 기반이므로, 

몸과 마음을 챙기는 전인적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 

Q2. 초등학생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은?
� •  김상욱 교수 (좌장) : �건강(체육 활동), 독서(자율적 읽기), 그리고 독립심(혼자 버스 타보기, 혼자 여행하기 등 

주도적인 경험).

� •  이관민 교수 : 세 가지 사고방식을 훈련시키길 권한다.

� •  디자인 씽킹 (Design Thinking) : 타인의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는 훈련.

� •  컴퓨테이셔널 씽킹 (Computational Thinking) : 논리적으로 단계를 밟아 사고하는 훈련.

� •  시스템 씽킹 (System Thinking) : 현상 이면의 구조와 상호연결성을 보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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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기조강연

학습의 미래 :
기술을 넘어선
인간적 연결의 확장
The Future of Learning: Expanding Human 
Connection Beyond Technology

이자벨 하우 
스탠퍼드 러닝 액셀러레이터 대표

Isabelle Hau 

Executive Director, Stanford Accelerator for Learning



132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133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이자벨 C. 하우(Isabelle C. Hau)는 아동 양육과 교육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데 헌신하는 비전 있는 리더이다. 

현재 스탠퍼드 러닝 액셀러레이터(Stanford Accelerator for Learning)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뇌과학과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이며 포용적인 학습 솔루션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오미디아 네트워크(Omidyar 

Network)와 이매지너블 퓨처스(Imaginable Futures)에서 미국 교육 부문을 이끌며, 수백만 명의 학습자에게 

도달한 미션 중심 기관에 투자했다. 또한 유아교육에서 돌봄과 관계의 중요성을 다룬 저서 『Love to Learn: 

The Transformative Power of Care and Connection in Early Education』의 저자이며, 주간 뉴스레터 

Small Talks를 집필하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Design to Equip Learners in Under-Resourced 

Communities”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EDC와 Sonen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EdSAFE AI Alliance 

운영위원회, 브루킹스 연구소 글로벌 AI 태스크포스, 세계경제포럼 4.0 교육연합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버드 비즈니

스 스쿨에서 선정한 가장 영감을 주는 100인 여성에 포함되었으며, 유아교육과 인간 중심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다

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자벨은 세서미 스트리트(Grover)와 함께 출연한 경험도 있

으며, 평생의 전문적 목표는 모든 아동에게 학습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Isabelle C. Hau is a visionary leader who is dedicated to transforming the way we nurture and educate 

our children. As executive director of the Stanford Accelerator for Learning, she leverages brain 

science and technology to champion innovative, effective, and inclusive learning solutions. Isabelle 

previously led the US education practice at Omidyar Network and Imaginable Futures, where she 

invested in mission-driven organizations that have reached millions of learners. She is the author 

of “Love to Learn: The Transformative Power of Care and Connection in Early Education.” She also 

writes a popular weekly newsletter Small Talks. At Stanford University, Isabelle teaches the class 

“Design to Equip Learners in Under-Resourced Communities.” She serves on the board of EDC and 

Sonen, and on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EdSAFE AI Allia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Global AI 

Taskforce, and the World Economic Forum’s 4.0 Education Alliance. Named as one of the 100 most 

inspiring women by Harvard Business School, Isabelle has also received distin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A mother of two, she co-starred with Grover of 

Sesame Street. Her lifelong professional goal is to bring the love of learning to each and every child.

기조강연자

이자벨 하우 
스탠퍼드 러닝 액셀러레이터 대표

Isabelle Hau 

Executive Director, Stanford Accelerator fo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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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미래: 기술을 넘어선 인간적 연결의 확장

이자벨 하우의 기조연설 “학습의 미래(The Future of Learning)”는 AI 시대의 교육 본질이 기술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깊은 힘에 있음을 강력하게 제시한다.강연은 먼저 신경과학적 근거(‘왜’를 설명하는 부분)를 통해, 유년기의 

‘주고받는 상호작용(serve-and-return)’과 따뜻한 관계가 학습의 뇌 구조를 형성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동기를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어 하우는 ‘문제’를 제시한다. 기술이 포화된 현대 사회에서 관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플린 효과

(Flynn Effect)의 역전 현상부터 사회적 관계망 축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근거를 통해, 이러한 관계의 단절이 

우리의 인지적·정서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진단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우는 ‘릴러뷰션(ReLOVution)’을 제안한다. 이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 기술 

설계 전반에 이르기까지 인간적 연결을 다시 중심에 두려는 사회적 움직임이다.

강연은 마지막으로 ‘관계 지능(Relational Intelligence, RQ)’과 ‘관계 역량(Relational Agency)’을 미래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며, 인류와 AI가 경쟁이 아닌 공진화를 이루는 세상을 그리며 마무리된다.

기조강연

이자벨 하우 
스탠퍼드 러닝 액셀러레이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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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Learning: Expanding Human Connection Beyond Technology

Isabelle Hau’s keynote, “The Future of Learning,” presents a powerful argument that the essence 

of education in the AI era is not technology, but the profound power of human relationships. The 

presentation begins by establishing a firm neuroscientific basis (the “Why”), dem onstrating how 

early “serve-and-return” interactions and loving connections literally build the brain’s architecture for 

learning, regulate stress, and enhance motivation.

It then confronts the “Problem”: a deepening relationship crisis in our technologically saturated world. 

Citing evidence from the reversal of the Flynn Effect to the shrinking of social circles, Hau diagnoses 

a societal challenge that paradoxically threatens our cognitive and emotional well-being. Against this 

backdrop, she proposes a “Solution” called the “ReLOVution”?a deliberate, society-wide movement 

to re-center human connection in our families, schools, communities, and even in the design of 

technology itself. The talk culminates by introducing “Relational Intelligence (RQ)” and “Relational 

Agency” as the most critical competencies for the future, envisioning a world where humanity and AI 

co-evolve, not compete.

Keynote Speech

Isabelle Hau 

Executive Director, Stanford Accelerator fo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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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주제강연

문화 반응형 AI를 통한
교육 형평성 증진
Advancing Educational Equity Through 
Culturally-Responsive AI

마리아 메르세데스 T. 로드리고 
필리핀 마닐라 아테네오대학교 정보시스템 및 
컴퓨터과학과 교수

Maria Mercedes T. Rodrigo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Computer Scienc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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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메르세데스 T. 로드리고(Maria Mercedes T. Rodrigo) 교수는 정보시스템 및 컴퓨터과학과 교수이다. 

그녀는 아테네오 학습과학 연구소(Ateneo Laboratory for the Learning Sciences) 소장이며, 아테네오 가상·

증강·혼합현실 연구소(Ateneo Virtual, Augmented, and Mixed Reality Laboratory) 공동 소장을 맡고 있다. 

로드리고 교수의 연구 분야는 교육 분야 인공지능, 학습 분석, 교육용 게임 등이며, 현재 연구 프로젝트로는 비공식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 게임 개발과 의학교육에서의 대형 언어 모델(LLM) 활용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Society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컴퓨터교육학회(Asia-Pacific Society for Computers in Education, APSCE)로부터 우수 연

구자상(Distinguished Researcher Award)을 수상했으며, 현재 APSCE 회장을 맡고 있다.

Maria Mercedes T. Rodrigo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Computer 

Science. She is the head of the Ateneo Laboratory for the Learning Sciences and co-head of the 

Ateneo Virtual, Augmented, and Mixed Realty Laboratory. Her research work focus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learning analytics, and educational games. Her current projects include 

virtual reality games for informal education and the use of LLMs for medical education. She is on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Society. In 2021, Dr. Rodrigo received the 

Distinguished Researcher Award from the Asia-Pacific Society for Computers in Education (APSCE) 

and is President of APSCE.

주제강연자 1

마리아 메르세데스 T. 로드리고 
필리핀 마닐라 아테네오대학교 정보시스템 및 컴퓨터과학과 교수

Maria Mercedes T. Rodrigo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Computer Scienc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152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종합보고서

문화 반응형 AI를 통한 교육 형평성 증진

본 강연은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확산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교육 격차 문제에 주목합니다. 특히 고차원적 사고 

능력과 자기 조절, 메타인지, 협업과 같은 평생 학습 기술의 격차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강연에서는 문화가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학생 개인(마이크로), 

교실 및 학교(메소), 국가(매크로) 수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환경과 제약이 AI 기술의 실제 사용 방식과 교육적 

성과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어떻게 의도치 않은 교육 결과를 낳고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강연은 ‘AIED Unplugged Movement’를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위한 설계와 개발도상국의 제약을 고려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로 진정한 교육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제강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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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ing Educational Equity Through Culturally-Responsive AI

This lecture focuses on the emerging issue of educational gaps that arise as AI technology spreads in 

education. It specifically raises the problem by focusing on the gaps in higher-order thinking skills and 

lifelong learning skills, such as self-regulation, metacognition, and collaboration.

The lecture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how culture impacts the design and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software. It will examine through specific examples how cultural environments and 

constraints at the student (micro), classroom and school (meso), and national (macro) levels determine 

the actual usage and educational outcomes of AI technology. Furthermore, it will explain how design 

that fails to consider cultural backgrounds can lead to unintended educational outcomes and create 

new digital divides.

Finally, as a solution to these challenges, the lecture proposes the ‘AIED Unplugged Movement’. This 

movement holds as its core principles designing for culturally diverse contexts and considering the 

constraints of the developing world. Through this, it seeks to explore a path toward achieving true 

educational equity through technology.

Thematic Speech 1

Maria Mercedes T. Rodrigo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Computer Scienc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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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대가 길러야 할
인간 중심 역량
Human-Centered Competencies for the 
AI Generation

최유진 
클라썸 대표이사 겸 공동창업자

Youjin CHOI 
CEO and Co-founder, CLAS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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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대표는 클라썸 공동 창업자(2018)다. 클라썸은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통과 지식 및 노하우 공유에 힘써왔다. 클라썸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

냥한 SaaS로 지금까지 전 세계 32개국 13,000여 기업 및 대학, 기관 등에서 전방위로 사용 중이다. 2022년 스

타트업 혹한기에는 실리콘밸리와 한국에서 151억 원 규모의 Pre-B 투자를 유치해 누적 투자금은 225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2021년 전 세계 에듀테크 대회 GESAwards의 HP Track에서 1위를 차지했고, 포브스 아시아 

100대 유망기업에 올랐으며, 글로벌 교육시장 조사기관 HolonIQ의 ‘동아시아 에듀테크 150’에도 4년 연속 뽑

혔다. 최 대표는 AWS, Zoom 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했으며, 해외의 다양한 관계자를 만나 클라썸을 

알리고, 시장 기회를 탐색해 왔다. 2023년엔 미국 상무부가 주최한 ‘Select USA’, ‘WTO 사무총장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최유진 대표는 중앙대학교

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KAIST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AWS 에듀테크 포럼, 

KACTL(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컨퍼런스 등에서 강연했고, HolonIQ에서 선정한 ‘2023 EdTech Startup 

Women Leaders’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Youjin Choi is the Co-founder of CLASSUM, which she co-launched in 2018. Guided by its vision to 

“Unleash the Full Potential,” CLASSUM leverage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enhance communication 

and the sharing of knowledge and expertise. From the outset, CLASSUM was built as a global 

SaaS product and is now used in 32 countries by more than 13,000 companies,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Even during the challenging startup investment climate of 2022, the company secured 

a KRW 15.1 billion Pre-B round from investors in Silicon Valley and Korea, bringing its total funding 

to KRW 22.5 billion. CLASSUM’s achievements include winning 1st place in the HP Track of the 

2021 Global EdTech Startup Awards (GESAwards), being named one of Forbes Asia’s 100 to 

Watch, and being selected for HolonIQ’s East Asia EdTech 150 for four consecutive years. Choi has 

spearheaded partnerships with global companies such as AWS and Zoom, actively engaging with 

international stakeholders to promote CLASSUM and explore new market opportunities. In 2023, 

she participated in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s SelectUSA Investment Summit and a 

roundtable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WTO, strengthening the company’s global presence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international expansion. Choi holds a bachelor’s degree in Journalism and 

Broadcasting from Chung-Ang University and a master’s degree from the KAIST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She has been a speaker at events including the AWS EdTech Forum and the 

KACTL (Korean Association of University Centers for Teaching & Learning) Conference, and was 

named one of HolonIQ’s 2023 Women Leaders in EdTech Startups.

주제강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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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단순한 교육 도구를 넘어, 학습자와 함께 사고하고 성장하는 ‘학습의 동반자(Learning Partner)’로 진화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의 등장은 지식 전달의 효율화를 넘어, 학습의 방식과 본질 자체를 바꾸는 

변곡점이 되고 있다.

클라썸은 “Unleash the Full Potential”이라는 사명 아래,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결합한 학습 환경을 설계해

왔다. AI가 제공하는 개인화된 피드백과 인간 멘토의 상호작용을 결합해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사고를 

확장하며,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AI 어드바이저는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진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안내를 AI가 하고, 필요한 시점에 사람이 개입해 대화를 

확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AI 조교는 교수자의 반복 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맞춤형 학습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례는 AI 활용의 목적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AI 협업의 설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은 정답을 아는 순간이 아니라, 질문이 생기는 순간 깊어진다. AI는 그 질문의 문턱을 낮추고, 학습자가 주체

적으로 사고하고 반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의 교육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배우는 법을 익히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초·중·고 교육은 세 가지 핵심 역량—AI 리터러시, 협력적 소통, 윤리적·성찰적 사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야 한다. 이 역량들은 단순한 기술 숙련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며 인간만의 창의성·공감·비판적 사고를 확장하는 

기반이 된다.

결국 AI 시대의 교육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AI와 함께 인간이 어떻게 더 잘 배울 수 있는가”의 

문제다. AI를 통한 개인화 위에, 인간의 상호작용이 더해질 때 교육은 완성된다.

주제강연 2

최유진 
클라썸 대표이사 겸 공동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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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Centered Competencies for the AI Generation

AI is no longer merely an educational tool—it is becoming an active learning partner that transforms 

how learners think, engage, and grow. The rise of generative AI and large language models (LLMs) 

marks a turning point that goes beyond improving efficiency to redefining the very nature of learning 

itself.

CLASSUM, founded with the mission to “Unleash the Full Potential,” designs learning environments 

that connect AI-driven personalization with human interaction. Through tools such as the AI Advisor, 

which offers personalized guidance across the student journey, and the AI Teaching Assistant, which 

automates repetitive tasks to enhance meaningful feedback, CLASSUM bridges the strengths of 

technology and human mentorship to make learning more reflective and interactive.

These practices demonstrate that the true purpose of AI in education lies not in automation but in the 

design of meaningful human–AI collaboration. Learning deepens not when answers are provided but 

when curiosity turns into questions. AI should lower the barrier to inquiry and create conditions where 

learners can think critically and reflect autonomously.

Education in the age of AI must move beyond teaching technology to teaching how to learn with AI. 

To achieve this, K–12 education should cultivate three key competencies—AI literacy, collaborative 

communication, and ethical and reflective thinking. These are not merely technical skills but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human creativity, empathy, and critical reasoning alongside AI.

Ultimately, education in the AI era is not about what AI can do, but how humans can learn better with AI.

True learning happens when AI-driven personalization meets human interaction.

Youjin CHOI 
CEO and Co-founder, CLASSUM

Thematic Speec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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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주제강연

인간-AI 협업 시대, 
학습의 재설계
Redesigning Learning in the Age of 
Human–AI Collaboration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교수

Juho KIM 

Professor, School of Computing,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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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호 교수는 KAIST 전산학부 부교수이자 김재철AI대학원의 겸임교수이며, KIXLAB(KAIST Interaction Lab)을 

이끌고 있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및 인간-AI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대규모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인터랙티브하고 

지능적인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일하고, 배우고, 창작하고, 협업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주호 교수는 MIT에서 Ph.D.를, Stanford University에서 M.S.를,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B.S.를 취득하였다. 2015-2016년에는 Stanford University에서 방문 조교수 및 

Brown Fellow로 재직하였다.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20여 차례 수상하였으며, 한국정보과학회/

IEEE-CS 젊은정보과학자상, KAIST 대학원생인권센터 우수윤리교수상, 글로벌 연구 협력상, 송암미래석학우

수연구상, 창의강의대상, Q-Day 창의교육 부문 특별표창, 황규영 커리어 어워드, 우수강의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

지고 있다. NeurIPS 2022에서 “Interaction-Centric AI”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다.

Juho Kim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School of Computing at KAIST, an affiliate faculty member 

in the Kim Jaechul Graduate School of AI at KAIST, and a director of KIXLAB (the KAIST Interaction 

Lab). His research in human-computer interaction and human-AI interaction focuses on building 

interactive and intelligent systems that support interaction at scale, aiming to improve the ways 

people work, learn, create, and collaborate online.  He earned his Ph.D. from MIT, M.S. from Stanford 

University, and B.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5-2016, he was a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and a Brown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He is a recipient of a KIISE/IEEE-CS Young 

Computer Researcher Award, ACM Excellence in Service Award, KAIST’s Songam Distinguished 

Research Award, Grand Prize in Creative Teaching, Outstanding Ethics Professor Award, Global 

Research Cooperation Award, Q-Day Creative Education Award, and Excellence in Teaching Award, 

as well as nearly 20 paper awards from ACM CHI, ACM CSCW, ACM Learning at Scale, ACM IUI, ACM 

DIS, LAK, and AAAI HCOMP. He gave a keynote at NeurIPS 2022 titled “Interaction-Centric AI”.

주제강연자 ３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교수

Juho KIM 

Professor, School of Computing,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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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학습의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의 등장은 지식 전달의 

효율성을 넘어서, 학습의 방식과 내용 자체를 바꾸는 변곡점이 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AI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형태의 참여와 성찰을 촉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RECIPE 프로젝트는 AI가 학습자의 글쓰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자이자 피드백 

파트너로 작동함으로써 참여와 자기 효능감을 높인 사례다. TeachYou 시스템은 학습자가 AI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며’ 배우는 패러다임을 통해, AI를 학습의 대상으로 재정의한다.

그러나 기술이 항상 학습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로봇 수술의 도입으로 직접 수술 기회를 잃은 외과 레지던트

들이 시뮬레이션과 영상 학습에 의존하게 된 ‘그림자 학습’의 사례는 자동화가 오히려 학습 기회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AI 시대 교육의 핵심은 자동화가 아닌 사람과 AI의 협업 설계이다. 학습자는 AI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사고하고 성찰하며,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확장해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교육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AI와 함께 인간이 무엇을 더 잘 배울 수 

있는가”의 문제다. AI와 함께 배우는 법을 아는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인간-AI 협업 기반으로 학습을 재설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주제강연 3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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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signing Learning in the Age of Human–AI Collaboration

AI is no longer just a tool; it is evolving into a learning partner. The rise of generative AI and large 

language models (LLMs) marks a turning point that goes beyo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knowledge delivery and fundamentally transforms both how and what we learn.

This lecture explores how AI interacts with learners in educational settings to foster new forms of 

engagement and reflection. For example, the RECIPE Project shows how AI can serve not as a writer 

that replaces students but as a corrector and feedback partner that enhances participation and self-

efficacy. The TeachYou System redefines AI as a learning subject by enabling students to “teach” AI 

how to program, learning in the process themselves.

However, technology does not always strengthen learning. The case of surgical residents who lost 

hands-on opportunit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robotic surgery, relying instead on simulations and 

videos, illustrates how automation can actually reduce learning opportunities, a phenomenon referred 

to as “shadow learning.” Therefore, the key to education in the AI era lies not in automation but in 

designing meaningful human–AI collaboration. Learners should be empowered to think, reflect, and 

extend uniquely human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with the support of AI.

Ultimately, education in the age of AI is not about what AI can do but about what humans can learn 

better with AI. Cultivating individuals who know how to learn with AI should be the central mission 

of future education, calling for a paradigm shift toward redesigning learning based on human–AI 

collaboration.

Thematic Speech 3

Juho KIM 

Professor, School of Computing,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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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인간 역량 강화
좌장 : 이찬 교수 

패널 : 이자벨 하우, 마리아 로드리고, 최유진, 김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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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로,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레고코리아 인사팀, LG전자 미국법인 인사부를 거치며 국내외의 현

장에서 조직 성과와 리더십 개발을 위한 해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왔다. 현재는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

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력개발센터 센터장, 교육연수원 원장, 평생교육원 원장, 첨단융합 학생부학부장 등을 역임했고 삼

성 HR포럼,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포스코 인재창조원, 러쉬코리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세계은행 등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의 자문교수 등을 역임하며 리더십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교육학회 학회장, 한국창의성학회 학

회장, 코리아 HR 서밋 의장 등을 역임하며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학술적 기여에도 앞장서고 있다.

저서로 ≪컨버터블 리더십≫(공저), ≪이런 진로는 처음이야≫,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정책≫(공저), ≪꿈꾸는 진로

여행≫(공저), ≪대학생의 진로 멘토링(미래를 알면 직업이 보인다)≫(공저) 등이 있다.

Chan Lee is a Professor at School of Transdisciplinary Innovations and Vocational Education & Workforce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earned his Ph.D.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rom The Ohio State University, U.S. and has applied his expertise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leadership development through both research and practice, having served in the HR team at LEGO 

Korea and the HR department of LG Electronics Alabama, U.S. Drawing on his experience in both 

industry and academia, he is committed to cultivating future tal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Lee has served as Director of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and Extension College, and the Associate Dean for Student Affairs of the School of Transdisciplinary 

Innovations. Beyond the university, he has contributed as an advisory professor to organizations 

such as the Samsung HR Forum, Lotte Corporate Culture Committee, POSCO Group University, 

Lush Korea,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World Bank focusing on 

leadership development. In addition, he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Academy of Creativity, as well as Chair of the Korea HR Summit, taking the lead 

in making academic contributions to talent development in advanced industries.

His representative books include ≪Convertible Leadership≫ (co-authored), ≪I’ve never seen such a 

career path befor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in Korea≫ (co-authored), ≪Dreaming 

Career Journey≫ (co-authored), and ≪Career Mentoring for University Students (Knowing the Future, 

Seeing the Occupation)≫ (co-authored).

좌 장 

이찬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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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orce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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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 러닝 액셀러레이터 대표

Isabelle Hau 

Executive Director, Stanford Accelerator for Learning

마리아 메르세데스 T. 로드리고 
필리핀 마닐라 아테네오대학교 정보시스템 및 컴퓨터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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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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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활용한 인간 역량 강화

 [2일차 토론] AI를 활용한 인간 역량 강화

 좌장 : 이찬 교수 | 패널: 이자벨 하우, 마리아 로드리고, 최유진, 김주호

1. 주요 이슈: 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리더십

Q1. 관계 지능(Relational Intelligence)의 회복

� 이자벨 하우: "효율(Access) 때문에 희생된 관계를 회복하라."
� 

[  상세 맥락]

� �과거엔 '교사 1인당 학생 40명'이라는 효율을 택해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미래엔 AI가 행정을 맡고, 
교사는 아이 눈을 보고 "너는 소중해"라고 말해주는 인간적 연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Q2. 문화적 다양성과 기술 설계

� 마리아 로드리고: "학습자의 맥락(Context)을 무시하면 무용지물."
� 

[  상세 맥락]

� �선진국은 '1인 1기기'지만 개도국은 '1기기 다수'가 봅니다. 또한 필리핀 아이들에게 미국식 '야구' 예시는 
통하지 않습니다. 현지 문화 맞춤형 설계가 필수입니다.

Q3. 새로운 리더십: 페다고지컬 리더십

� 최유진 대표: "전화 공포증(Call Phobia) 세대와의 소통법."
� 

[  상세 맥락]

� �'요즘 아이들은 말보다 채팅(Text)이 편합니다. AI는 "어떻게(How)"는 알려주지만 "왜(Why)"는 모릅니다. 
교사는 기술을 이해하되, 학습의 목적(Why)을 심어주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Pane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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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그림자 학습(Shadow Learning)의 위험
� 

� 김주호 교수: "AI에게 생각할 기회(Struggle)까지 뺏기지 마라."
� 

[  상세 맥락]

� �자동차가 운전을 다 하니 사람은 졸음운전을 합니다. 코딩도 AI가 다 짜주면, 인간은 복잡한 사고(가치 있는 
고생)는 안 하고 '잔일(Chore)'만 검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학습 기회가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2. 공통 질문: 경쟁에서 협업으로

�  •  김주호 교수 : �AI 에이전트(Agent)가 새로운 '노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예: 모더나가 HR과 IT팀을 

통합).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팀원'으로 인식하고, AI와 협업하고 코칭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 •  이자벨 하우 :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 검증(Verification)' 능력이 중요하다. 스탠포드 학생들조차 AI

가 만든 허위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워한다. 비판적 사고가 협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 

� •  최유진 대표 : �복잡한 글로벌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 AI를 단순히 '빨리 끝내기(Speed)'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소통과 협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 •  마리아 로드리고 : �'교사 지원'이 우선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학생을 돕는 가장 빠른 길이다.

3. 청중 질의응답(Q&A):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가. (현직 교사의 경험담 및 질문)
� •  상황 : �3년 전 AI를 평가 도구로만 썼을 때는 아이들이 점수에만 집착했다. 작년에 AI를 '브레인스토밍 

도구'로만 제한적으로 쓰고 글쓰기는 직접 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작가처럼 글을 

썼다.
� •  질문 : �AI를 통해 학생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거나 격차가 벌어지는데,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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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김주호 교수 (격차 모니터링)

�   �AI 도입 초기에는 학습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잘하는 학생이 AI를 더 잘 활용함). 교사는 이 

격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성취도에 따라 AI 활용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등 개입해야 한다.

A2. 이찬 좌장 (서울대 3단계 평가 패러다임 전환)

�   •  질문 생성 : "요약하지 말고, 네가 시험 문제를 내봐." (통찰력)

�   •  AI 답변 : "그 문제의 답을 AI를 시켜서 써봐." (협업력)

�   •  비판적 수정 : "AI 답이 완벽하니? 네가 다시 고쳐봐." (비판적 사고력)
� 

A3. 최유진 대표 (과정 중심 평가)

� 결과물뿐만 아니라 'AI와 어떻게 협업했는가(Work with AI)'를 평가해야 한다.

� 문제 정의, AI 프롬프트 설계, 결과물 검증 및 발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 이를 위해 팀 프로젝트에서 AI를 팀원처럼 활용하게 하고, 그 토론 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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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원데이터

Ⅰ. 참석자 분석 (총 425명)

1. 등록자 분포
• 사전 등록 vs. 현장 등록: 220명(51.8%) vs 205명(48.2%)

2. 일자별 참여자 분포
• 1일차 vs. 2일차: 321명 vs 104명
• 2일차 행사 시작 후 등록: 36명 (2일차 참석자의 34.6%)

3. 지역 분포

지역 인원 비율(%) 지역 인원 비율(%)

경북 341 80.2 부산 5 1.2

울산 18 4.2 서울 4 0.8

세종 10 2.4 기타 7 1.6

대구 7 1.6 미기입 28 6.6

경기 5 1.2 합계 425 100.0

4. 직위별 분포 (참석자 기준)

직위 인원 비율(%) 직위 인원 비율(%)

교원 180 42.4 교수 2 0.5

일반직/공무원 156 36.6 학생 2 0.5

교육전문직 70 16.5 기타 2 0.5

일반인 4 0.9 미기입 9 2.1

※ 주요 관리자 직책 참여: 총 111명(26.1%) - 교장 68명, 교육장 13명, 과장 8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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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만족도 설문 분석 (총 139명)

1. 응답자 프로필
가. 소속기관

기관 인원 비율(%) 기관 인원 비율(%)

유/초/중/고등학교 77 55.4 교육 관련 연구기관 9 6.5

교육행정기관 50 36.0 기타 3 2.1

나. 직위

직위 인원 비율(%) 직위 인원 비율(%)

교원 78 56.1 일반직/공무원 21 15.1

교육전문직원 34 24.5 기타(학생, 연구원 등) 6 4.3

2. 핵심 만족도 분석

내용 점수 긍정률 내용 점수 긍정률

포럼 주제 시의적절성 4.86 98.6% 업무/연구 도움 4.55 92.8%

운영 전반 만족도 4.68 97.1% 아이디어/통찰 획득 4.61 97.1%

※ 계산 방식: 전체 응답 5점 척도 평균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1)

3. 1일차 프로그램 만족도 (삶을 생각하다)

세션 강연자 점수 응답수

기조강연 Quentin Vidal 4.73 106

뇌인지과학이 바라본 자연지능과 인공지능 이인아 교수 4.81 104

AI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이상욱 교수 4.82 100

체현된 AI 시대, 인간의 삶과 존엄성 이관민 교수 4.78 99

종합토론 김상욱 교수 4.80 90

1일차 평균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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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일차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을 생각하다)

세션 강연자 점수 응답수

기조강연: 관계 혁명 Isabelle Hau 4.89 61

문화 반응형 AI를 통한 교육 Maria Rodrigo 교수 4.79 61

AI를 활용한 역량 함양 최유진 대표 4.75 64

인간-AI 협업 시대, 학습의 재설계 김주호 교수 4.89 62

종합토론 이찬 교수 4.89 61

2일차 평균 - 4.84 -

5. 운영 항목별 만족도

항목 점수 순위

사전 등록 및 안내 4.89 1

안내 및 현장 지원 인력 4.83 2

행사장 위치 및 접근성 4.79 3

행사장 환경 (좌석, 음향, 시야) 4.78 4

제공 자료 (자료집 등) 4.74 5

운영 평균 4.81 -

1.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

항목 주제 시의성 통찰력 획득 종합 만족도 실무 도움도 운영 만족도 (평균)

주제 시의성 1.00 0.38 0.37 0.43 0.20

통찰력 획득 0.38 1.00 0.74 0.71 0.20

종합 만족도 0.37 0.74 1.00 0.61 0.31

실무 도움도 0.43 0.71 0.61 1.00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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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위별 분석 핵심 결과
1. 응답자 구성

직위 인원 비율 양일 참석률

교원 78명 56.1% 69.2%

교육전문직원 34명 24.5% 67.6%

일반직/공무원 21명 15.1% 81.0%

2. ANOVA 분석 결과 (직위 간 차이 검정)

항목 F값 유의성 사후검정 결과

주제 시의성 11.33 * 교원·전문직(4.9) & 일반직(4.5)

통찰력 획득 3.63 * 교원(4.72) & 일반직(4.38)

실무 도움도 3.21 * 교원·전문직(4.6) & 일반직(4.2)

종합 만족도 1.14 ns 차이 없음

운영 만족도 0.33 ns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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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본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 'AI 시대, 삶과 교육' 
성찰하며 성황리에 막 내려

- OECD, 스탠퍼드대 등 국내외 석학 참여... AI와 공존하는 '인간 존엄'의 교육 비전 제시 -

□ �교육부와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원장 이상진)이 주관한 ‘2025 

K-EDU EXPO 국제교육포럼’이 10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양일간 경주공업고등학교 청람관에서 현장 

참석자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 �APEC 2025 공식 부대행사로 열린 이번 포럼은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AI 기술의 

단순한 활용을 넘어 ‘인간 고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교육의 근원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1일 차 삶을 생각하다 (Reflecting on Life)

□ �첫날인 27일은 ‘삶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이상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의 개회사, 최은옥 교육부 차관의 

환영사,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축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별강연에서 AI를 ‘차가운 효율’이 아닌 ‘따뜻한 기술’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며, “교육은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퀜틴 비달(Quentin Vidal) OECD 정책분석가는 ‘생성형 AI 시대 인간 존엄성과 삶, 

교육의 의미 재정의’를 주제로, AI가 인간의 주체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보존’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인아 서울대 교수(뇌인지과학이 바라본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공생법) ▲이상욱 

한양대 교수(AI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이관민 난양공대 석좌교수(체현된 AI 시대,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성찰)의 주제 강연이 펼쳐졌으며, 김상욱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AI 시대 인간 고유성 발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2일 차 삶을 생각하다 (Reflecting on Education))

□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28일 둘째 날, 기조 강연을 맡은 이자벨 하우(Isabelle Hau) 스탠퍼드대 

스탠퍼드 학습 액셀러레이터 대표는 ‘학습의 미래: 기술을 넘어선 인간적 연결의 확장’을 주제로, AI 시대 

교육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인간관계의 깊은 힘’에 있음을 강력하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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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강연에서는 ▲마리아 메르세데스 T. 로드리고 필리핀 아테네오대 교수(문화 반응형 AI를 통한 교육 

형평성 증진) ▲최유진 클라썸 대표(AI 세대가 길러야 할 인간 중심 역량) ▲김주호 KAIST 교수(인간-AI 협업 

시대, 학습의 재설계)가 발표를 이어갔다. 이찬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AI를 활용한 인간 

역량 강화’를 주제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윤리적 고려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포럼에 참석한 한 경북 지역 교사는 “AI 시대 교육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오히려 

학생들과의 관계와 인간 고유의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얻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교육 관계자 역시 "단순히 기술 활용법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삶과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철학, 즉 삶을 

선택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간 주체성의 가치를 다룬 수준 높은 포럼이었다"고 평가했다.

□ �이상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미래 교육의 공동 비전을 수립하고, AI 

시대를 이끌어갈 경북교육의 새로운 실천 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 사진 (화요일에 메일로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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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233

AI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
The AI Era, Reflections on Life and Education

1일차 개막 안내

1일차 내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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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내빈 기념 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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